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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텔리의 문제는 북한 노동당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이다.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1992)에 의하면 인텔리들이 아무리 풍부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올바른 사상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으며” 심지어 “사회에 해

를 끼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상을 개조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 동시에 인텔리 문제는 북한 노동당이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

을 만큼 창의적이고 모범적으로 해결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북한은 동구권과 소

* We thank the U.S. Library of Congress (Asian Reading Room Korea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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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희열 저, 지금희 편,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35. 북한 

노동당의 지식인 정책을 정리한 이 책의 1972년 판은 그 서지 사항이 사회과학출판사,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조선로동당 정책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로 되어있다. 1992년 
저자와 편집자 이름이 명시되어 개정 증보판이 출간되었다. 1992년 판은 동구권과 소련의 사
회주의 몰락 이후 저술된 것으로 이들의 몰락 원인에는 인텔리 정책의 오류가 있으며 북한에
서는 인텔리 문제를 창조적이며 바르게 해결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발전이 지속된다는 내용
이 추가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역사적 시기 북한의 지식인 정책을 최근 북한 노동당의 지
식인 정책 및 해석에 비추어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1992년 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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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인텔리의 이중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생산 관계가 정립되면 인텔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반영론, 자연 생장론에 따라 “인테리의 사상 개조 사

업을 완전히 집어던진 이 나라 당들의 자살적인 실책”이라는 것이다.2

해방 이후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인텔리의 절대적 숫자가 부족하던 시기에 

북한은 출신 성분이나 사상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일제 강점기에 배출된 오

랜 인텔리들을 활동하게 하였다. 한국 전쟁을 거치며 국내파를 숙청하여 권력을 

다져나가던 김일성이 심각한 당 내부의 도전을 받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주류파는 반종파 투쟁을 통해 인텔리들에 대해 

철저한 검열과 사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인텔리의 기술 전문성에 무게를 두었던 

이전 시기의 경향은 반종파 투쟁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변화되었다. 전 사회적으

로 사상성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당 정책을 최우선하지 않는 인텔리들

은 비판받고 축출되었다.

주로 인텔리들로 이루어진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집중적인 사상 투쟁이 이루

어졌다.3 보건 의료 사업은 본질적으로 인민들을 직접 대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직업이므로 대다수 중급 일꾼들의 사상성과 봉사성 또한 중요했다. 반종파 

투쟁으로 발화된 전국적인 사상 투쟁을 통해서 천리마 운동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대중 동원을 하는 이 시기에 노동자와 인민의 위생, 질병 예방, 치료

를 책임지고 노동력을 보존하는 과제가 보건 일꾼에게 부여되었다. 1959년 4월

에는 김일성과 당 중앙 위원회가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참가하여 이들에게 낡

은 부르주아 사상 잔재에 대해 투쟁할 것을 촉구한 이후, 전국의 보건 분야의 

기관들과 부문들에서 전면적인 사상 투쟁이 벌어졌다. 이 시기에 북한 사회 전 

부문에서 벌어졌던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유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형식주의

와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에 더하여, 보건 의료 부문에서는 예방 의학 우선의 당 

정책의 관철, 사회주의 의학 이론의 절대화, 의학의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투쟁

2 최희열 저, 지금희 편, 앞 책, 36.
3 북한이 말하는 “보건 일꾼”에는 의무 일꾼(의사), 약무 일꾼(약사, 약제사, 약종상), 의학 과학 

연구원, 군의 일꾼(군의관, 간호 장교, 위생병), 한의 일꾼(한의사), 펠셀, 위생 검열사, 간호원 
뿐만 아니라, 의학대학 등에서 의학을 교수하는 전문 인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의사와 약사, 
준의사는 상급 보건 일꾼으로 분류되며, 간호사, 조산사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양성할 수 있
는 인력들은 중등 보건 일꾼으로 분류 되었다. 이 중 의사들을 양성하고 의학 연구를 하는 유
수 의학대학의 교원들은 가장 영향력이 큰 인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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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59년 하반기에는 일제 강점기에 배출되어 해방 이후 

북한 의학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던 오랜 인텔리 출신의 의학자들이 반혁명 

분자로 비판받고 숙청되었다.

북한에서 1956년부터 1961년까지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진행된 사상 투쟁에 대

해 다룬 이 연구는 북한에서 발간된 보건 의료의 두 잡지 인민 보건과4 조선 

의학을5 중심으로 북한의 인텔리 정책을 천명한 사료들을 포함한 당시 발간된 

주요 일차 사료들과 이 주제에 대한 북한사의 주요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

다.6 물론 두 잡지는 중앙 정부에서 모든 내용을 통제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반종파 투쟁이 전개되면서 보건성 지도부가 숙청을 통해 실각하며 인민 보건
편집진과 기자도 달라졌을 것인데, 이러한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라 잡지의 내

4 인민 보건 잡지는 “보건성 기관 잡지로서 당과 정부의 인민 보건 정책을 침투 관철시키며 
보건 사업 각 분야에서 얻은 경험들과 선진 의학들을 보급 일반화하며 전체 보건 일꾼들의 기
술 수준을 제고하며 그들을 당의 보건 정책 관철에로 동원한다”는 취지에서 발행되었다. 인민 
보건의 성격과 역사 연구의 사료로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옥주, “북한 의학 잡지 연구: 1950
년대 인민 보건을 중심으로”, 의사학 11:2 (2002), 165-185 참조. 

5 조선 의학은 1954년 1월에 창간된 북한의 의학 과학기술 월간 잡지로서 주로 전문적인 의학 
지식 기사나 학술 논문들이 게재되어 의사, 의학자, 의대 교수들이 주된 저자와 독자층을 이루
다가, 195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실제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의 현장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959년 조선 의학은 “림상 의학 부문의 종합적 학술 잡지로서 제반 보건 분야에
서 얻은 학술적 업적, 연구 성과와 실천적 경험 및 논평 등을 수록하며 학술적 방조와 실천적 
도입 적용에 실제적 도움을 준다”고 소개되었다. 편집부, “1959년도 조선 의학 서적 출판사 출
판물 발행 안내”, 인민 보건 1959년 12월, 46.

6 1954년 창간된 조선 의학잡지가 의학자, 교수, 의사, 교원들 대상으로 발간된 반면, 북한의 
보건 의료 종합 잡지인 인민 보건은 보건성 기관지로서 당의 인민 보건 정책을 인쇄 매체를 
통해 전국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수단이었다. 시기마다 보건 의료 부문에 제기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김일성을 포함하여 부수상, 보건상, 보건성 각 부처의 고위 인사들이 직접 기
술한 논설을 싣기도 하고 각 지역과 지방의 여러 보건 기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보건 일꾼의 
경험과 주장을 싣기도 하였다. 두 달에 한번 꼴로 발행된 조선 의학은 학계의 논문들과 의학 
과학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게재되어 있으며, 보건성의 공식 잡지인 인민 보건은 매달 발행
이 되어 보건 의료계의 소식과 보건성 입장, 보건 의료계의 각계 각층의 기고가 실려 있는 것
도 사료로서의 장점이다. 1957년 인민 보건 독자의 편지를 보면 당시 보건 일꾼이 두 잡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나타나 있다. 한 독자에 따르면, 1954년부터 출간되고 있는 의학 전문 잡지
인 조선 의학이 있는데다 1957년 인민 보건이 다시 복간되는 상황에서 양자 간의 역할 분
담을 요청하고 있다. 즉 학술 연구의 문제를 게재하는 조선 의학과 좀 더 광범한 인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인민 보건을 따로 설정하고 후자의 내용을 평이하게 하여 대다수 중등 보건 
일꾼들의 의학 상식을 높여주도록 꾸며주도록 요청한 것이다. 우덕환, “독자들로부터”, 인민 
보건 1958년 2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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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갔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료의 부족과 사실(史實)의 개찬(改竄)으로 어려움이 있는 북

한 역사 연구에서,7 격월 또는 매달 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는 이후 개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른 자료에 비해 이 두 잡지는 역사적 자료로서 좀 더 

큰 가치가 있다.

북한 정치사와 과학사에 대한 선행 업적들은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해방 이후 노동당과 김일성이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 대한 서동만과 

이태섭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방 이후 북한의 인텔리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을 한 윤여령의 연구, 강호제의 1950-60년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

구, 변학문의 1960-70년대 사상 혁명과 기술 혁명의 병행을 살핀 포괄적인 연

구 등의 그것이다.8 그 외에도 김근배는 일련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회주

의 건설 초기부터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과 보건 인력에 대한 정책 변화를 고찰

하였으며,9 신효숙 등은 북한의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였다.10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서 보건 의료 분야의 인테리 문제가 사상 투쟁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1956년 8월 종파 사

건 이후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 반종파 투쟁에 대해서 1950년대 말 김시

창의 숙청과 파블로프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11

이 논문은 보건 의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오랜 인텔리들에 대해 관용적인 

7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31-44.
8 같은 책;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들녘, 2001); 윤여령, “북한 인테리 정책 연구: 해방 

이후-1980년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강호제,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 (선인, 
2008); 변학문, “북한의 기술혁명론 : 1960-70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9 김근배, “초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의 창출”, 한국과학사학회지 25:1 (2003), 
25-42;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 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2000), 192-216;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사이에서: 북한 ‘봉한학설’의 부침”, 한국과학사
학회지 21:2 (1999), 194-220;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1946-48: 사상성과 전문성
의 불안한 공존”, 의사학 24:3 (2015), 709-748;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의사되기: 해방 직
후 북한의 의과대학 교원들을 중심으로”, 의사학 23:3 (2014), 429-468; “북한과학기술의 역
사적 전개”,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375-400.

10 신효숙, “북한 고등인력의 양성과 발전(1945-1960)”,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98-131.

11 한선희ㆍ김옥주,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보건 의료계 사상 투쟁과 
한의학의 과학화를 중심으로”, 의사학 22:3 (2013), 8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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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취하던 북한이 1956년 말 이후 반종파 투쟁으로 시작된 사상 투쟁을 통

해 북한의 사회주의 의료 체계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유형의 보건 의료 인력으

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 일

어난 보건 분야의 사상 투쟁은 초기에는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진 오랜 인텔리를 

겨냥한 투쟁에서 시작되어, 1959년 이후로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해 공산

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자의 품성을 실천하는 집단주의적인 인간 개조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체제 형성기에 북

한이 중요하게 생각한 인텔리 문제에 있어 보건 의료 분야가 그것에 고유한 사

상 투쟁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음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당성으로 

철저히 무장한 새로운 세대의 보건 의료 인텔리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

을 했던 이 시기 보건 의료 분야의 사상 투쟁을 통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북한 

특유의 의사의 정체성과 사회주의적 보건 의료 윤리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방 후 북한의 인텔리 정책과 보건 의료 

조선노동당은 당 창설부터 그 깃발에 낫과 망치와 더불어 붓을 표시하여 노동

자 농민 뿐 아니라 인텔리를 혁명의 주요 세력으로 상정하였다(그림 1).12 인텔

리는 지식과 기술로서 사회적 재부를 창조하는 근로자이며, 인텔리의 창조적 활

동이 없이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할 수 없고 정신문화적 재부는 물론 물

질적 재부를 늘릴 수 없으므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서 노는 인테리의 

역할은 사회의 그 어느 계급과 계층도 대신할 수 없”으며 사회가 발전하고 공산

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지식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고 보았다.13

12 북한에서는 인텔리를 “일정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과학, 교육, 보건, 문학 예술, 출판 
보도 부문을 비롯한 전문 분야에서 정신 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 (각주 1), 9]. 해방 직후부터 일관되게 인텔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북한의 인
텔리 정책은 소련이나 중국과는 차별적인 것이었다. 이태섭에 의하면 “중국의 문화 혁명에서 
인텔리가 대중의 공격 대상이었다면, 북한의 문화 혁명에서 인텔리는 대중이 도달해야할 목표
였다.” 이태섭, 앞 책, 464. 사회주의 나라들의 인텔리 정책 비교에 대해서는 윤여령, 앞 글; 
변학문, 앞 글 참조.

13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 (각주 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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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문맹률과 부실한 교육 인프라를 물려받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꼭 필요한 지적 자산을 가진 인텔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에 따라 해방 직

후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인텔리 양성에 힘을 쏟았다. 1946년 어려운 상황에

서도 북한은 사회주의 간부 양성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토대

는 일제 강점기의 교육 기관과 인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다.14 소련의 사

회주의 건설을 모델로 하여 종합대학과 과학원을 창설하였고 각급 학교와 대학

의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노동자, 농민 출신의 인텔리들을 양성하고자 했

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대학을 운영해 본 경험이나 교과서를 편찬할 여력도 없

었으며, 대학에서 가르칠 교원들과 교수조차 구할 수가 없었다.15 소련의 경험에

서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 과학기술 인력이 긴요함을 절감했으나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환경으

로 인해 북한은 일제 강점기에 교육받고 낡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

아온 것으로 평가받은 오랜 인텔리들도 포용하고 포섭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북한은 자국 내 인텔리를 양성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에 양성되어 출신 성분과 

사상이 투철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있으면 포섭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

시키는 오랜 인텔리 정책을 채택하였다.16 특히 일제 강점기에 양성된 과학기술 

14 해방 후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 정책에 대해서는 각주 11의 김근배의 저작들과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Ⅰ (각주 8), 41-123을 참조하라. 

15 최희열, 앞 책, 64.  

그림 1. 조선 로동당 당기. 조선 로동당을 상징하는 낫과 망치, 붓을 든 손을 형상화하였는데 낫은 농민을, 
망치는 노동자를, 붓은 지식인(근로 인텔리)을 뜻한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조선로동당 
(2018. 3. 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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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 의료 부문의 인텔리들을 해방 후와 전쟁 중에 포섭하려 노력했던 과정

은 이후 북한 정권에서 “어미 닭”을 통해 “새끼”를 치는 과정으로 비유되었다.17 

인테리를 길러내는 사업은 몇 해 사이에 완성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새끼 쳐나가는 과정으로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인테리를 새끼 치는 원종이 있어야한

다.18 
오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여야 근로 인민 출신의 새 인테리를 키워낼 수 있다. 
근로 인민 출신 인테리를 새로 육성해내자면 그들을 키워내는 어미 닭과 같은 원
종, 과학과 기술을 아는 인테리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로동 계급이 주권 전취를 

위한 혁명 투쟁 과정에서는 자기의 인테리를 육성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로동 계

급의 당은 정권을 잡은 다음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인테리를 교양 개조하여 

인테리 육성 사업에 적극 인입함으로써만 근로 인민 출신의 새 인테리를 키워낼 

수 있다.19

노동당 창립 초기부터 북한은 오랜 인텔리들을 포섭하여 “어미닭 원종”으로 

삼고, 이들을 통해 노동자 농민 출신의 인텔리를 “제2세 어미닭”으로 키워 사회

주의 사회를 건설할 새로운 인텔리들을 길러내는 방침을 세웠다.20 오랜 인텔리

들을 관용하고 포섭하여 활용하는 한편으로 노동자 농민 출신으로 노동당의 사

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텔리 육성에 힘을 쏟는 정책이었다.21 따라

서 해방 후 북한의 보건 의료 부문에서는 인텔리들의 사상성보다는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오랜 인텔리들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출신 성분이 복잡하고 사상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열과 교양 개조 작업을 해야 했다. 새 사회 건설의 첫 시

기에 이는 더욱 중요했는데, “로동 계급의 당이 자기가 직접 인테리들을 체계적

으로 키워가지고 새 사회 건설에 착수할 수 없으며 낡은 사회가 길러낸 인테리

16 오랜 인텔리 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는 윤여령, “북한 인테리 정책 연구” (각주 8); 강호제 
앞 책 참조.

17 신효숙, “북한 고등인력의 양성과 발전(1945-1960)” (각주 10), 103-104. 
18 최희열, 앞 책 (각주 1), 32.
19 같은 책, 46.
20 같은 책, 46. 
21 해방 후 1950년대 오랜 인텔리의 교양 개조에 대해서는 윤여령, “북한 인테리 정책 연구” (각

주 8), 46-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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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따라서 구체적인 파악이 없는 낯선 인테리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하게 되

는 사정과 관련된다.”22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1946년 3월 “교육 부문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새로운 인텔리와 민족 간

부를 키우는 데는 교원들의 사상 의식이 중요하므로, 당 중앙의 지도 하에 “온

갖 불순한 사상 요소들과 강하게 투쟁하는 한편 각급 학교 교원들을 다 료해 검

토하여 교육 기관에 잠입한 반동분자들을 빨리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23 1946

년 11월 진행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일제 사

상 잔재와 봉건 사상 잔재를 뿌리 빼고 그들 속에서 나라의 주인된 자각과 혁명

적 사업 기풍”을 세우기 위한 대중적인 사상 개조 운동으로 제기되었다.24 이는 

사회 각 부문에서 전개되어 1946년 말부터 1947년 초 사이에 김일성 대학에서 

당 중앙 위원회의 사상 검열 사업이 진행되었고, 1947년 1월부터는 김일성 대학

의 교원 심사, 함흥 의학대학의 교원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인텔리 양성은 주요한 과제였다.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전염병과 방역 위생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

두되었고 사회주의 보건 의료 사업을 전개해 나갈 보건 의료 인력 양성이 절실

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북한에 남아있던 의사들은 천 여 명이 채 안 

되었고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할 교수진은 더욱 부족했다. 게다가 일련의 토지 

개혁과 국유화, 개인 병원의 인민 병원으로의 전환 등 사회주의 개혁으로 많은 

의사들이 동요하여 월남하였다.25 북한에서는 1948년까지 3개의 의학 대학과 6

개의 전문 학교를 세워 의학 교육을 확대하여 보건 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였

다.26 대학과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족해진 교원들은 오랜 인텔리들로 충

원되었다. 

하지만 이렇듯 오랜 인텔리 정책에 따라 기존 인텔리들을 활용한 교육이 계

속 되는 중에서도, 새로운 사회주의 보건 일꾼을 만들기 위해 평양의대와 함흥

의대 등 보건 의료 부문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 교원들에 대한 교양과 검

22 최희열, 앞 책, 58. 
23 김근배,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각주 9), 714, 
24 윤여령, 앞 글, 68. 
25 김근배, 앞 글, 729-730.  
26 북한 의학 교육의 간략한 역사와 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박윤재ㆍ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제

도 연구”, 의사학 7:1 (1998), 61-74; 이혜경, “북한의 ‘보건 일꾼’ 양성정책 연구” (북한대학
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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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작업 또한 이루어졌다.27 함흥의대의 경우 1946년 4월, 1947년 4월, 1948년 

1월 세 차례에 걸친 교원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사상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

다. 초기의 심사에서는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 소수의 사람들

을 축출하기는 했으나 전문성이 있는 의사들과 의학자들은 과거에 일제에 복무

한 전력이 있어도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전 국가적으로 정치 사상이 

강조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시기에는 노동당

의 주도로 대학 교원에 대한 검열 사업이 시행되었다. 교원들의 정치 사상, 사

업 성적, 발전성을 심사한 결과 대다수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을 대체

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대다수는 구제받았다. 북한 정부가 수립

된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세 번째 교원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사상성

이 부족해도 북한 체제에 협조하고, 전문성이 떨어져도 실무 경험과 활동 경력

이 있으면 교원으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전문성에서나 사상성에서나 북한의 의

대 교원들은 균질하지 않고 다양하였다.28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쟁 중에도 김일성은 서울의 각 대학교에

서 근무하는 교원들을 영입하려 노력하였다.29 전쟁 기간 중에 김시창, 리재

복, 임문빈 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다수 북으로 가서 평양의학

대학의 교원으로 활동하였다.30 전후에 각 의학대학과 의학 전문학교에서 보

건 의료인 양성이 확대되었는데, 새로 요구되는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평양 

의학대학, 함흥 의학대학, 청진 의학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이 활용되었다.31 남

한 의과대학 교수 출신의 오랜 인텔리들이 북한 의학 대학에서 다음 세대의 교

원들을 키워내는 “원종의 어미닭” 역할을 한 것이었다.

해방과 전쟁 이후 북한의 의학 교육에서 당과 정부의 목표는 의사의 양적 확

대 뿐 아니라 당의 예방 의학적 보건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열렬한 정치 활

동가인 새로운 유형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32 해방 후 당이 소련에 파견

했던 유학생들이 다수 귀국하여 의학 교육 사업을 발전시켰으며, 교육 내용에서

27 김근배,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각주 9), 722.
28 같은 글, 739-742.
29 이혜경, 앞 글, 57-76. 
30 이들 이외에도 김봉한, 신성우, 리정복, 김연희 등이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납북되었거나 

월북하였다. 같은 글, 57-64.
31 같은 글, 63.
32 리명구, “우리나라에서 보건 간부 양성 사업의 발전”, 인민 보건 1958년 9월,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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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혁명적 요구들을 포함하

도록 학교 과정안과 교수 요강이 수 차례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졌다. 1958년 보

건성 교육국 부국장 리명구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새로운 인텔리, 새로운 유형

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 전쟁 중에도 의학 교육을 한 결과, 보건 간부의 60% 이

상이 새로 육성된 젊은 새 일꾼들이 차지하고 있어 의료 인력의 질적 구성이 현

저히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33

1958년 후반에 이르면 북한은 “제2세의 어미닭을 육성해 내는 모체로 삼았”

던 오랜 인텔리에 대한 의존 없이도 새 인텔리 육성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34 

의학 교육 기관의 간부 대부분이 새 인텔리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들이 제2세의 

어미닭이 되어 새끼를 치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인텔리를 안정적으로 육성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1959년 보건 의료 분야에서 본격화된 오랜 인텔리 

숙청의 배경이 되었다.

3. 8월 종파 사건과 보건 의료계 사상 투쟁

 1) 8월 종파 사건과 대학의 사상 검열
1956년 8월 종파 사건은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차 대회에서 이루어진 스

탈린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연안계의 최창익, 서휘, 윤공흠, 고봉기 

등과 소련계의 박창옥, 김승화 등이 참여해 같은 해 8월 30일과 31일의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을 공격하여 권력에서 끌어내리려 한 시도를 말한

다.35 이러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북한의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의 교수, 학생

들과 해외 유학생들 사이에서 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해외에

서의 반김일성 운동의 근절을 위해서 북한 정부는 1957년 1월 이후 사상 검열을 

33 같은 글, 22.  
34 인용은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 (각주 1), 67. 
35 1956년 2월 소련의 스탈린 비판, 10월 헝가리와 폴란드의 자유화 운동 등의 국제 상황과 8월 

종파 사건 등 국내의 공개적인 반김일성 비판의 상황은 북한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
다. 신효숙, “북한 고등인력의 양성과 발전(1945-1960)” (각주 10), 98-131. 사회 갈등과 당내 
갈등으로 나타난 8월 종파 사건을 자본 축적의 위기와 경제 정책 노선의 문제로 조망한 연구
로는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45-80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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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해외 유학생을 소환하고, 1958년부터는 해외 유학생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1960년부터는 일체 파견하지 않게 되었다.36

국내외 상황으로 동요하는 인텔리들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계와 학계의 최고 

교육 행정 기관인 교육 문화성과 종합대학에서 먼저 사상 검열과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37 1957년 3월 노동당 중앙위는 노동당 내각의 주요 관료들로 검열 

위원들을 구성한 뒤 3개월간 교육 기관에 파견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사상을 검

열하였다. 8월 초순 3개월간에 걸친 김일성대학의 중앙당 집중 지도를 총괄하

는 대학당 전원 회의는 교수, 학생 교육 관계 간부 등 2천여 명이 참가하여 3일

간 진행되었다.38 김정도, 송군찬, 림해, 김현수와 같은 교원들은 최창익, 박창

옥, 김승화 등의 종파주의자와 결탁하여 “토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종파 행동

을 정당화하고 당의 통일을 분열시켰다고 비판 받았다. 또한 이러한 교수들의 

해로운 영향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조하였음이 폭로되었다. 고등 교육 

기관 뿐 아니라 중등 교육 기관 교원들도 검열과 숙청에 예외는 아니어서, 평안

남도 한 도에서만 사상적 해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초ㆍ중교 교사 약 300명이 

교체되었다.39 

과학원에서도 반종파 투쟁이 전개되어, 1957년 과학원 임시총회에서는 후보

원사로 있는 최창익을 과학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8월부터 시작

된 과학원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집중 지도를 통해 당적 사상으로 무장

한 새로운 “붉은 과학자”들이 과학원 지도부에 대거 등장하여 세대 교체가 이루

어지게 되었다.40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 대대적인 반종파 투쟁의 과정 속

에서 정치, 군사, 경제, 공업, 노동, 교육, 과학, 보건,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앙당의 집중 지도 아래 사상 투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사회 각 부문

에서 인텔리에 대한 사상 검열과 숙청이 진행되었다.41

보건 분야의 인텔리에 대한 반종파 투쟁과 사상 투쟁은 1957년부터 1958년까

지 수 개월에 걸쳐 평양 의학대학, 함흥 의학대학 및 대학 병원들에 대한 당 중

앙 위원회 집중 지도에서 이루어졌다. 평양의대와 함흥의대는 북한에서 보건 의

36 신효숙, 앞 책, 116-119.
37 같은 책, 119-121. 
3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580-581.
39 신효숙, 앞 책, 121.
40 윤여령, 앞 글, 111; 강호제, 앞 책, 170-174. 
41 8월 종파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서동만, 앞 책, 529-589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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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분야의 학자와 교원을 길러내는 최고의 의학대학들로서 북한 인텔리 정책의 

핵심 기관들이었다. 조선 의학회의 연구 업적 대부분을 두 의학대학에서 내고 

있었으며, 의사, 약제사의 과반수를 두 대학 졸업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42 

1958년 5월 보건성 교육국 부국장 리명구는 헝가리 사태와 8월 종파 사건을 언

급하며,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로 개조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제사

들의 사상 의식 수준은 인민 보건의 사회주의적 과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

어져 있으며 그 구성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43

반종파 투쟁과 위로부터의 사상 검열에 있어서 당 중앙 위원회의 집중 지도 

방식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44 검열단은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아 현장에 파견되어 지내면서 검열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한 

사람씩 철저하게 수 개월 동안 비판과 토론을 조직하여 매일 검열을 수행하였

다.45 두 대학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집중 지도 결과, “일부 교원, 학자 및 

학생 집단 속에서 소부르죠아 사상 잔재인 자유주의, 가족주의 및 기술 지상주

의 등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사상 단련이 부족하여 대학 사업에 일정한 저해

를 주게” 되었으며, 그렇게 된 이면에는 “몇 몇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들의 음

흉하고도 교활한 책동이 숨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46

당 중앙위의 집중 지도에서 적발된 핵심적인 사상 독소의 첫째 내용은 당 정

책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였다. 대학 내 교수 교양 사업 및 과학 연구 사업 분야

에서 이러한 당 정책에 대한 무관심은 일부 교원들이 “여전히 교조주의와 형식

42 리명구, “론설: 당 중앙 위원회 집중 지도 정신을 받들고 의학 대학 교육 사업을 개선 강화하
자”, 인민 보건 1958년 5월, 4-7. 이는 의학 부문에서 부르주아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대해 인민 보건 1958년 호에서 처음으로 기술하고 있는 글이다. 

43 같은 글, 4. 
44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147-173. 
45 저자인 김정기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월북한 뒤, 1963년 간첩으로 남파되었다 전향

하여 수기를 남겼다. 1954년 송도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교수로 있던 중 1958년 가
을부터 약 1년간 집중적으로 이어진 중앙당 집중 지도의 경험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그의 수
기에 의하면, 중앙당 집중 지도는 평양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검열단이라는 지도 그룹을 조직하
여 세밀한 계획 하에 현장, 또는 지방에 파견되어 최말단 세포에서부터 검열하기 시작했다. 중
앙당에서 파견한 사람이 현장에 와서 “과거 생활에서 정치적인 잘못이 있으면 자백하라”고 하
며 당에 대한 충성 여부를 검열했는데, 매일 오후 교실이나 기숙사 방에서 자기 비판, 토론, 
비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김정기, “소위 중앙당 집중 지도”, 밀파: 전향간첩의 수기 (대영
사, 1967), 281-288.

46 리명구, 앞 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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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 사상적이며 비 맑스주의적인 경향”을 가지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47 당 정책이 철저히 침투 관철되지 못한 것들은 바로 

“이 불순 분자들 특히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책동과 분리하여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당 정책이 침투ㆍ관철되지 못한 것은 “과학 지상주

의”, “기술 지상주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과학 연구 계획의 출발점은 당적 방

향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학위 논문 작성에 편리한 것”, “취미에 

맞는 것”에 기본을 두기 때문에 연구의 집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대학 개별 연

구자들의 “취미와 아량과 재간에 일임되여 버리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셋째, 

일부 교원과 의사들은 학생들에게 의료 일꾼으로서의 인격과 품성 양성에 유해

한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었다. 대학 병원 내 일부 교원과 의사들은 공개적으

로 학생들 앞에서 “의료 기술은 돈벌이”, “의사는 특수한 기술자”라는 등 그릇된 

발언을 하며 환자 선택과 치료 사업을 인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연구 사업

과 기술 발전의 수단”을 첫 자리에 내세워서 학생 교육에 극히 유해한 영향을 

주었다고 비판 받았다. 넷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과 사상 투쟁이 미약하

게 전개되어 교원 인텔리 및 학생들 속에서 소부르조아 사상 잔재인 영웅주의, 

자유주의, 가족주의적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다. 두 대학과 병원 내 교

직원들 사이에 동창, 동향, 사제 관계 등 온갖 낡은 사회의 사상 유물들이 잔존

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집중 지도에서 엄중하게 비판되었다. 다섯째, 대학들에서 학생과 교직원 선발 

배치 등용에 있어 학문적인 실력에 편중하여 선정했으며, 정치성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이 때문에 교원들과 학생들 대열에 경력이 좋지 못하

거나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와 노동자 농민의 기본 군중들이 억압되고 불순한 

자들이 핵심으로 간주되는 비계급적 현상까지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1957년부터 시작된 반종파 투쟁은 중앙당 집중 지도 사업과 대중 운동이 결

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1957년 12월 말부터 노동당 내부의 반종파 분자를 

검열하고 단속하기 위한 당증 교환 사업과 당 조직에 대한 중앙당 집중 지

도 사업에서는 당 정책에 호응하는 열성적인 노동자들이 당원들로 배출되었고 

당성이 강한 이들 핵심 당원들로 기층 당 조직을 개편하였다.48 두 의학대학에 

대한 집중 지도에 대해 당 중앙 위원회는 의학 교육 기관과 보건 기관들에 대해 

47 같은 글, 5.  
48 이태섭, 앞 책 (각주 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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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지도로 계급 교양 사업을 통해 순결성을 보장하고 계급적 각성과 정치

적 열성의 제고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49 이들 의학대학에서의 집중 지도에

서는 기술이나 전문성보다 사상성과 노동 계급성과 같은 정치적인 표징이 중요

하게 대두되었다. “장기적이며 심오한 사상 투쟁과 군중들의 창발성이 결합”되

어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집중 지도는50 두 의학대학에서의 핵심 세력을 노동 

계급 출신의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51 

 2) 보건 의료의 사상 투쟁: 1958-1959년 사상 투쟁의 특징
1956년 말 반종파 투쟁으로 시작하여 천리마 운동에 이른 대중의 혁명적 열기

는 1958년 9월 당 중앙 위원회가 당원들에게 보내는 붉은 편지에 대한 토의 사

업으로 더욱 고조되었다.52 모든 당원에게 집단적 혁신을 통해 사회주의 낙원의 

조속한 건설을 직접 호소하는 이 붉은 편지는 1956년 12월부터 시작된 대중 운

동을 당 중앙 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결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보건 의료계에서

는 1958년 10월 30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열린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에서 집

단적으로 “붉은 편지를 받들고” 보건 일꾼들이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집단적으

로 실천할 것인가를 결의하는 상향식 대중 운동으로 붉은 편지 토의가 이루어

졌다.53 전국 각지에서 570여 명의 보건 일꾼 열성자들이 모인 가운데 홍명희 

부수상, 당 중앙 위원회 김창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가 전달되었고, 이어서 “보건 위생 사업을 혁신할 데 대한” 리병남 보건상의 보

고가 있었다. 그 내용은 제1차 5개년 계획을 1년 반 앞당겨 완수하도록 제시한 

당의 결정을 받들어 보건 부문에서는 의료상 방조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 현장

에 접근하게 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전염병과 치료 예방 사

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더해 리병남은 보건 위생 사업의 집단

적 혁신을 위해 보건 일꾼 대중을 창발성을 발휘하여 1인 1건의 창의 고안 운동

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에 반대해 투쟁할 것

을 보건 일꾼들에게 요구하였다.54

49 “권두언: 새해 1958년을 맞이하면서”, 인민 보건 1958년 1월, 3-4.
50 리명구, 앞 글 (각주 42), 7.   
51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9), 556.
52 1958년 9월 “붉은 편지”에 관해서는 이태섭, 앞 책, 187-189; 강호제, 앞 책 (각주 8), 230-231 

참조.
53 “소식: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 진행”, 인민 보건 1958년 12월,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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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건 부문 내에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보건 일꾼들 모두가 “당의 의지대로 판단”하며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당 정책과 노선으로 무장시켜야 한

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리마를 탔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혁명 운동의 전반적 고조의 시기에는 한두 사람의 

동요와 답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전진 운동을 방해하며 혁명 사

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리마를 타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 부문 열성자들에게 리병남은 인민의 인텔리로서의 역할을 주지시키며 당

의 판단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옹호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55 또한 “보

건 기관을 핵심 일꾼들로 튼튼히 꾸미어 혁명적 경각성을 더 한층 높이여 반혁

명 분자들이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하므로 한시라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고 

당 중심으로 대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 결의문에서는 보건 의료 분야에

서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을 1년 반 이상 단축하기로 하고 전진 운동을 저해하

는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 신비주의에 반대하여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

을 결의하였다.56 이를 기점으로 당의 붉은 편지와 결의문 토의 사업이 보건 부

문의 각 조직에서 벌어지게 되어 밑으로부터의 사상 투쟁이 1959년도를 기점으

로 심화되었다. 반종파 투쟁 이후 중앙당 집중 지도와 붉은 편지 토의 사업 등 

당 중앙에서 말단 대중 하부 조직으로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보건 의료 부

문에서 당의 정책은 절대화되었다.57

1959년 초 사상 투쟁의 과제는 인민 보건 사업에서 혁신을 통한 질 제고와 

관련되어 강조되었다.58 더 많은 일을 더 질적으로 보장하는 질 제고의 문제는 

보건 일꾼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여 당의 보건 일꾼이자 혁명 과업

을 수행하는 붉은 투사로 육성하는 문제로 규정되었다.59 그 동안 인민 보건 사

54 리병남, “보건 위생 사업을 혁신할 데 대하여: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에서 한 보고”, 인민 
보건 1958년 12월, 5-14.

55 같은 글, 14.
56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 결의문”, 인민 보건 1958년 12월, 2-4. 
57 이태섭에 의하면, 반종파 투쟁 이후 일련의 사상 투쟁을 통해 북한 사회 내 모든 조직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 강화가 이루어지며 당 정책의 절대화와 당 중앙 위원회의 리더십이 절대화
되었다. 이태섭, 앞 책, 147-173.

58 “부단한 혁신, 부단한 전진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1월, 2-4; “보건 위생 사업에서 그
의 질을 더욱 높이자”, 인민 보건 1959년 1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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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질이 제고되지 못한 이유는 보건성을 비롯한 각급 보건 행정 기관이 보건 

일꾼들의 기술 실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고 사상의 문제를 등한히 했기 때

문이며, 사상 투쟁을 기피하며 “호상 융화 묵과”하려는 경향이 일부 보건 일꾼

들 속에 남아있어서 보건 기관 내에 혁명적 질서와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때문

이라고 지목되었다.60

1959년 본격화된 보건 의료 분야의 사상 투쟁은 여타 분야에서 강조되었던 

소극성,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조주의, 형식주의에 대한 투쟁 뿐 아니라, 예방 

의학의 선차성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의학 이론으로서 파블로프(Ivan Pavlov, 

1849-1936) 이론의 교조화를 위한 투쟁,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 등 고

유한 요소를 지니고 진행되었다.

첫째로 가장 집요하게 사상 투쟁을 수행해야 할 내용은 예방을 치료에 선행

시키라는 당의 인민 보건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보건 의료의 과제는 전염병을 근원부터 퇴치하여 예방하고 노동자 

농민들의 노동력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현장과 지역과 가

정, 학교에 위생 문화 운동과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데, 오랜 인텔

리들은 앉아서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고 보수를 받는 일제 강점기 개인 개업

의 제도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에 젖어 있었다고 비판 받았다. 이처럼 치료를 

예방보다 우선하는 경향은 융화 묵과할 것이 아니라 사상 투쟁을 통하여 극복

해야 했다.61 동시에 예방 의학적 방향을 옹호 관철하는 정도는 보건 일꾼들이 

가진 당 보건 정책의 충실성 여하를 재는 척도가 되었다.62 그러나 위생 운동과 

예방 의학 활동을 강조하면서 환자 진료나 연구 활동을 제약하는 당 사업에 대

한 의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보건상 리병남은 동원되지 않는 보건 일꾼

들에게 부르주아 사상의 여독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보건 일

꾼들 사이에서 “예방은 시기 상조”라든지 “자재 없이 위생 개조 사업을 할 수 

없다”, “병원 내 의사들은 위생 방역 사업에 동원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이 오

가는 것에 대해 “당의 의도에 대하여 범죄적 발언”이며 노골적인 태만이자 항거

59 김호철, “당 보건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2월, 10.
60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4월, 2-5; 리병남, “보건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인
민 보건 1959년 4월, 6-11.

61 김호철, “당 보건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2월, 10.
62 같은 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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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탄하였다.63 즉 치료 사업을 예방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당의 인민 보건 정책을 파괴하는 반혁명 분자들로서 사회주의적인 인민 보건 

건설에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었다. 인민 보건은 예방보다 치료를 강조

하거나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투쟁

이 “인민의 신성한 의무”로서 전 군중적 투쟁으로 진행하여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자”고 주장한 익명의 논설을 통해 보건성의 입장을 나

타냈다.64

둘째로 사상 투쟁을 벌여야 할 내용은 사회주의 의학 이론으로서 파블로프 

이론의 교조화를 위한 투쟁이었다. 획득 형질의 유전과 조건 반사에 의한 인간 

개조의 가능성을 이론화한 파블로프의 생리학설은 파블로프 사후 1950년 소련

에서 선진적인 사회주의 의학으로 신격화되고 도그마가 되었다.65 북한에도 

1958년 선진 사회주의 의학의 도그마로서 파블로프 의학 이론이 도입되었다.66 

모든 보건 일꾼들이 파블로프 학설을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주의 의

학”으로 “심오하게” 연구하며 이를 임상 진료에도 적용하고 후학들에게도 가르

칠 것을 요구받았다. 북한 지도부는 “우리 의학은 당의 의학”이라고 천명하며,67 

오랜 인텔리 의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의학 이론들을 제거하

고 오직 파블로프의 학설만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랜 인텔리 의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구의 의학 이론은 완화된 회의론(mitigated skepti-

cism)에 입각하여 반증 가능한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파블로프 

학설이라는 특정한 이론을 무조건 옳은 절대화된 이론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며 파블로프 개인 숭배와 동일한 것이었다.

당의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에 서구 의학을 교육받은 오랜 인텔리 의학자들이 

강단에서 멘델(Gregor Mendel, 1822-1884)–모르간(Thomas Morgan, 1866- 

1945)의 유전학과 비르효(Rudolf Virchow, 1821-1902)의 병리학 등 서구 의학

63 리병남, 앞 글, 7.
64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자”, 인민 보건 1959년 2월, 17.
65 소련에서 파블로프 의학이론이 소련의 공식 이론으로 교조화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옥주, 

“20세기 중엽 소련의 의학사상: 파블로프이론과 스탈린주의의 결합”,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2000), 238-261 참고.

66 한선희 외,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각주 11), 801-846.
67 리병남, “보건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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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자본주의 의학 이론을 유포하는 반동적, 반당적 행위

였다.68 이러한 부르주아 반동 의학과 이론을 고수하려는 오랜 인텔리들의 경향

에 대해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69 “낡은 의학 학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의 무기”로서 파블로프 학설을 “심오히 연구”하고 체화하여 반동적인 자본

주의 의학 사상을 일소시킨 자만이 당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붉은 보

건 의료인이 될 수 있었다.70 그렇게 되지 못한 오랜 인텔리들은 결국 당으로부

터 비판받고 붉은 보건 의료 일꾼 대열에서 숙청을 당하게 되었다.

셋째,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투쟁이었다. 보건성의 공식 입장은 “보건 부문에

서 기술 지상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지 않고 당 정책

을 철저히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71 기술 지상주의는 당 정책과 사상보

다 기술을 우선하며 “정치와 과학을 분리시키려는 사상”으로 의학 분야에서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상 투쟁에

서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되었다.72 의학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오랜 

훈련으로 습득해야 하는 분야로서 기술이 중요시된다. 고난이도의 수술처럼 전

문성과 기술 수준이 높은 치료는 오직 그 기술을 가진 실력 있는 대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여타 부분에 비해 의학 기술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권위와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분야였다. 의학 기술은 단시간에 습득될 수 없고, 오랜 기

간 동안 교수나 선배 의사에게 직접 도제적으로 배워야만 습득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들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해 학생들이나 후학들이 복종하고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젊고 사상성이 투철하지만 실력이 부족한 젊은 의사들이나 학생들이 의

학 기술의 실력은 뛰어나지만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대가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

기는 쉽지 않았다. 보건상 리병남은 보건 일꾼들의 사상 투쟁을 촉구하는 1959

년 4월 논설에서 “우리 의학은 당의 의학”임을 강조하며 기술 지상주의가 바로 

“당성을 거세”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68 같은 글.
69 홍학근, “의학 과학 연구 사업의 질을 제고할 데 대한 몇 가지 문제”, 조선 의학 6:2 (1959

년 4월), 6.
70 편집부, “현대 의학의 기본 사상으로서의 빠울로브 학설: 빠울로브 탄생 110주년에 제하여”, 
조선 의학 6:5 (1959년 9월), 7. 

71 “권두언: 보건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건 부문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자(4
월 26일 로동 신문 사설 전재)”, 인민 보건 1959년 5월, 17.

72 홍학근, “의학 과학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연구 사업에서 질을 제고
할 데 대하여”, 조선 의학 6:5 (1959년 9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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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일꾼들은 “기술의 신비성”을 운운하면서 어떠한 힘

도 자기들의 기술을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그릇되게 인식하면서 의학에서의 당
성과 계급성을 거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꾼들은 흔히 정치와 기술을 별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치 학습은 마치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인식

하고, 도리여 “메스 끝에 무슨 당성이 필요한가”하는 등으로서 보건 일꾼들 속에

서 당성을 거세하려고 한다. (중략) 인민에 대한 봉사성이 극히 희박하며 사회적 

비판과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당의 령도를 거부하면서 당과 

인민의 충실한 보건 일꾼으로 복무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의 가면을 쓰고 개인 
리기에 몰두하며 공명을 세우려고 날뛰고 있었다.73

 

오랜 인텔리들은 그 동안은 정치나 당 정책에 무관심해도 자신의 전문성과 

의학 기술을 기반으로 진료와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으나, 이제 

세상이 급격히 달라졌다. 당의 입장은 “인민의 리익을 떠난 어떠한 기술도 소용

이 없다”는 것이었다.74 해방 직후 의학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텔리가 절대적

으로 부족하여 제2세대의 사회주의 붉은 의학자들 양성에 오랜 인텔리들이 꼭 

필요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반종파주의 운동을 시발로 하여 더욱 격화되는 

사상 투쟁의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에 의한 권위를 내려놓고 아래로부

터의 비판을 받아야 했으며 당성과 철저한 사상성을 요구받았다.

 3)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와 사상 투쟁의 전면화
1958년 말부터 격화되었던 보건 부문의 사상 투쟁은 1959년 4월 21일부터 24일

까지 평양에서 열린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김일성을 포함한 당 중앙 위원회 위

원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 사상 투쟁을 촉구한 이후 전면화되었다.75 

이 회의에는 북한 각지에서 모인 전국 보건 일꾼 대표들, 중앙 및 지방 당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꾼들 1,500여 명과 김일성을 위시한 당 중앙 위원회 핵심 세

력들, 보건상 및 기타 상(相)들, 당 중앙 위원회 부장들이 다수 참가하였다(그림 

73 리병남, “보건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각주 60), 9.

74 “권두언: 보건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건 부문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자” 
(각주 71), 17.

75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진행”, 인민 보건 1959년 5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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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1958년 홍명희 부수상, 당 중앙 위원회 김창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570여 명이 모인 전년도의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비해, 김일성과 당 중앙위의 

핵심 세력이 직접 참석해서 전국 보건 일꾼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상 투쟁을 요

구한 1959년 4월의 회의는 규모로 보나 정치적 중요성으로 보나 이후 보건 의

료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사상 투쟁을 예고한 것이었다.77 “낡은 사상 요

소를 청산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보건 사업을 한 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김일성과 당 중앙 위원회가 전국의 보건 일꾼 전체에 대해 직접 보건 

부문의 전면적인 사상 투쟁을 요구한 것이다.78

이 회의의 기조 발제를 맡은 리주연 부수상은 개회 직후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보고하였다.79 그는 보건 일꾼들은 그 성원의 절대 다

76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참여한 감창만, 박정애, 김광협, 정일룡, 남일, 리효순, 리
종옥, 하양천, 김익선, 리주연 등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당의 핵심 세력들로 1961년 제
4차 당 대회에서 정치위원과 중앙위원이 되어 당 권력의 핵심에 계속 있게 될 사람들이었다.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4차 당 대회에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당 상무위원회 
명칭이 당 정치위원회로 바뀌고 모든 권한이 이에 집중되었다. 이때 선출된 당 정치위원 11명
은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리효순, 박정애, 김광협, 정일룡, 남일, 리종옥이었는
데, 이 중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 8명이 들어있다.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795-796.

77 회의는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자 참가자
들은 총 기립하여 오랫동안 그칠 줄 모르는 박수를 보내”었고 “회의장은 당과 정부 지도자들을 
직접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참가자들의 흥분과 감격 그리고 무한한 환희로 들끓었다”,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진행”, 63.

78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공화국의 전체 보건 일꾼들과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참가자 동지들
에게―1959년 4월 24일”, 인민 보건 1959년 5월, 2.

그림 2. 1959년 4월 21-24일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주석단. [출처: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 드리는 
편지―1959년 4월 24일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인민 보건 1959년 5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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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기술 인텔리들이므로 어느 부문보다도 인텔리들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킴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하는데, 해방 후 당시에 이르기까

지 보건 일꾼들에 대한 교양 사업은 거의 방치되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의 보건 정책을 가로막는 부르주아 사상 잔재를 빠른 시

일 내에 창산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확고하게 수립하는 문제라고 지적되었다.80 

이어 3일간 30여 명의 각 지역 각급 보건 일꾼들이 토론을 진행하였다.81 소식

에 의하면, 이들 토론자들은 “날카로운 비판과 사상 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한

결같이 인민 보건 사업이 당과 혁명의 기대에서 아직 거리가 먼 이유는 일꾼들

의 사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참가자들과 공화국의 전체 보건 일

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박정애 부위원장이 낭독하

였다. “인민 보건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인 고리는 보건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일이므로, “자본주의 사상 관점, 

낡은 사업 태도를 급속히 퇴치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완강히 전개”할 것을 요구

하였다.82 이에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참가자들은 보건 일꾼들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 사상 잔재가 당의 보건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임

을 인정하고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당 정책을 항상 깊이 연구하며 당 정책에 대한 형식적 태도와 사소한 왜곡도 

결정적 반대 및 관철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하였다.83

이 회의에 참석한 김일성은 “보건 일꾼들은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되어야 한

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보건 일꾼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부르주아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84 북한에서는 

1958년 8월 사회주의 의료 제도가 확립되어 개인 의사도 개인 병원도 없이 인

79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서 한 리주연 부수상의 보
고(요지)”, 인민 보건 1959년 5월, 8-17.

80 같은 글, 13. 
81 전국 보건 일꾼 회의 토론 중 일부를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인민 보건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으로 20페이지에 걸쳐 실었다. 인민 보건 1959년 5월, 20-39.
82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공화국의 전체 보건 일꾼들과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참가자 동지들

에게―1959년 4월 24일”, 인민 보건 1959년 5월, 2-4.
83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 드리는 편지―1959년 4월 24일 전국 보건 일꾼 회의”, 인민 보

건 1959년 5월, 6-7. 
84 홍순원, 조선 보건사 (각주 51),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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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 보건 제도가 세워졌으나,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낡

은 사상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지난날 보건 부문에서 

부르주아적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잘 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참된 인민의 보

건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낡은 사상 잔재와 투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단순히 

“지난 날 잘살던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

는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며 의식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자들을 반

대”하는 것임이 강조되었다.85

부수상 리주연은 이 회의 이후 진행되어야 할 사상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천

명하였다. 특히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가족주의, 지방주의, 기술 지상주의 편향

들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 일꾼들 속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 특

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적극 장려해야한다는 것이었다.86 병원이나 약국에서 

함께 일하는 보건 일꾼들이 서로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사상 투쟁으로 극

복하는 대신 “융화 묵과하는 가족주의”는 대표적으로 청산해야할 낡은 사상 잔

재였다.87 한 약국장은 낡은 사상 잔재와 사업 작풍이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약

국 성원 중 누가 과오를 범하거나 국가에 손실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도 “일하

느라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든가 “우리 끼리나 알고 앞으로 시정하자”는 등 무

원칙하게 싸고돌면서 가족주의적 분위기에 사로잡혔다고 스스로 비판했다.88

리주연이 제시했듯이, 이러한 가족주의, 지방주의, 기술 지상주의 청산을 위

한 도구는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이었다.89 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 의학 기술이 높은 의사, 준의 등 상급 일꾼의 지시를 간호원, 간병

인 등의 중급 일꾼이 받아서 수행하는 위계 질서가 강한 곳이라 이는 특히 쉽지 

않았다. 가족주의 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지상주의 청산이 같이 필요했

다.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서 한 간호원은 “낡은 부르죠아 사상 여독의 뿌

리는 일제 시대 물려받은 소 부르죠아 사상, 기술이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

85 김일성, “보건 일꾼들은 참된 인민의 복무자로 되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 저
작집 13 (1959.1-1959.12)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260. 

86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각주 79), 13.
87 홍학근, “의학 과학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연구 사업에서 질을 제고

할 데 대하여―의학 과학 연구원 총회에서의 보고 (요지)”, 조선 의학 6:5 (1959년 9월), 11.
88 리상욱(박천군 약국 약국장),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약물적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에서 얻은 

경험”, 인민 보건 1959년 6월, 6.
89 이 시기 북한사회 전반에서 벌어진 반(反)가족주의, 반(反)지방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158-1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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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는 극단의 기술 지상주의가 지배해서 기인”하며 “기술 일꾼 가운데 잘

못을 서로 싸고돌며 가족주의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기술의 신비주의로 인하여 

의사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의 전진을 방해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토론에서 지적했다.90 회의 직후 게재

된 로동신문 사설도 이 점을 지적하였다.

일부 보건 기관 지도 일꾼들과 이 부문 내 당 단체들은 당 정책을 형식적으로 대

하는 경향들과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적지 않은 경우 비판 사

업이 마비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부 보건 기관들에서는 간호원은 준의를, 준의

는 의사를 비판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가족주의와 자유주의적 경향

이 묵과되어 왔다. 이것은 지난 시기 부분적으로 불순 분자들이 보건 기관 내에 

잠입할 수 있는 틈을 주었다.91

1959년 4월 이후 인민 보건은 밑으로부터의 사상 투쟁이 전개되어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했다. 박천군 군병원에서 “간호원이나 간병원이 준의나 의사들에

게 동지 호상간 결함을 시정하여 주기 위한 비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결과, 

원장을 비롯한 지도 일꾼들이 “관료주의적이며 개인 리기주의적 결함들이 존재

하였다며 군내 보건 일꾼들의 옳은 충고와 비판을 허심히 접수하고 그를 시정

하기 위한 길에 들어”섰다는 내용이었다.92

1959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보건 의료계에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

앙 위원회의 편지” 토의를 통해 사상 투쟁이 진행되었다. 당 중앙위의 지도하에 

보건성이 전국적 행정 조직을 통해 각 지역 말단 보건 조직에 이르기까지 당 중

앙위 편지와 김일성의 교시를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지도 사업을 진행하였다.93 

보건 의료인들 전체에게 행정 조직과 당 조직을 통해서 해설ㆍ침투시켜 부르주

아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강화하는 사업이었다. 1958년 8월에 확립된 사회주의

적인 인민 보건 제도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건 일꾼들의 의식 사이의 모순

90 “평안남도 중앙 병원 간호원 정운자 동무의 토론 (요지)”, 인민 보건 1959년 5월, 33.
91 “권두언: 보건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건 부문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자” 

(각주 71), 17.
92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정신을 받들고 사상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박천군 내 보건 일꾼들”, 인민 보건 1959년 6월, 43.
93 최창석(보건성 부장),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실천 정형을 총

화하는 보건 일꾼 회의 보고(요지)”, 인민 보건 1959년 7월,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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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새로운 사회 제도에 부합되도록 보건 일꾼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변화

시키어 붉은 보건 일꾼으로 개조하기 위함이었다.94 이것은 북한 노동당의 인텔

리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면 인텔리의 사상은 생산 

관계를 반영하여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상 교양과 사상 투

쟁을 들이대어”야 하며, “사상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낡

은 사상 잔재를 가셔낼 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었

다.95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편지 접수 투쟁”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편지를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매 개인이 편지 내용을 한 조목씩 내놓고 자기 사

업과 결부시켜 연구하고 학습하여, 그릇된 점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고 상호 비

판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일상화하는 과정이었다.96 편지 접수 투쟁은 지난 기간 

사업에서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향후 혁신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매일 아

침과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당 정책을 연구하고 그를 자기 사업과 결부시켜 

토론했으며,97 때로는 자신들의 결함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보건 일꾼들이 인민 

속에 들어가 비판적인 의견을 듣고 사업을 평가 받았다.98 또한 사업상 나타난 

결함이나 지난 기간 사업을 놓고 상호 토론하고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한 비판 

사업을 진행하였다. 당 중앙위 편지 구절을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연구 토론하

는 토론회에서는 매개 일꾼들이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연구에서 자기의 결함

들을 찾고 시정하도록 하였다.

함흥 의학대학 병원에서는 두 달 여에 걸쳐 보건성의 집중 지도를 받으며 낡

은 사상 잔재로 인한 결함들을 폭로하고 비판한 경험을 보고했다.99 예를 들어, 

편지 연구 과정에서 외과 간호장은 일 년 전 급성 장 폐색증으로 응급 수술이 

94 과도기의 집단주의적인 사회 제도와 개인주의적인 의식과 생활 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사상론에 대한 논의로는 이태섭, 앞 책, 193-194을 볼 것.   

95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 (각주 1), 94-97.
96 “비판: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정신이 왜 사업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가”, 인민 보건 1959년 6월, 58-59.
97 “일꾼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강원도 중앙 병원에서”, 인민 보건 1959년 6

월, 50. 
98 지봉준(본궁 화학공장 병원 원장),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낸 당 중앙 위원회 편지를 받들

고 우리는 봉사성을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인민 보건 1959년 7월, 18-19.
99 리영구(함흥 의과 대학 병원), “사인 검토회 및 림상 비판회에 대한 몇가지 문제”, 인민 보건

1959년 11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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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던 환자에 대해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환자와 그의 보호자들이 수술에 

대한 공포로 인해 수술을 거부하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며 “수술 거부 

확인서”라는 한 장의 종잇조각을 받고 수술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폭로

하였다. 이러한 비인도주의적인 무책임한 태도는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

르주아 사회 제도 하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이므로 당 중앙위의 편지를 

“지난 기간의 자기 사업과 결부시켜 심오하게 연구하여 우리들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악습의 여독을 결정적으로 청산”해야 했다.100

1959년 4월 회의 이후 보건 분야 사상 투쟁의 전면화는 보건성의 권력 지형

의 변동과 연관되었다. 1948년 보건국 부국장에 임명되어 1957년까지 보건성 

보건부상으로 활동했던 류기춘은 1959년 6월부터 공식 문건에서 반당 분자로 

비판 받았다.101 당과 정부는 류기춘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건성 내부와 보건 행

정 인력들에서 솎아내고 보건성을 일신하여 전국적인 사상 투쟁을 주도하였

다.102 류기춘에 대한 비판은 기술 지상주의, 당성과 사상성을 보지 않고 기술 

전문성만 중시하여 보건성과 보건 행정 간부들을 배치한 것, 치료와 예방의 병

진으로 당 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류기춘은 8월 종파 사건을 주도

한 연안계 최창익과 연관된 반당 분자로 공개적으로 비판되었다. 이후 초대 내

각부터 보건상이었던 리병남도103 해임되고 1960년 초부터 최창석이104 보건상

100 김순자(개성 중앙 병원 외과 간호장), “독자연단: 인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허용될 수 없
다”, 인민 보건 1959년 7월, 57.

101 류기춘은 1906년 경기 양주 출신으로 1927년 제일고보를 나와 1930-1931년 조선 공산당 재
건준비위, 공청 야체이까 조직, 가두 야체이까 조직에 관여했다. 1934년에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 한 뒤, 경북 안동에서 “코민테른 크럽” 활동으로 1년 6월 징역 후 고향 양주에 개업하였
다. 1948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보건국 부국장을 역임하였고, 1948년 9월 내각 출범으로 
보건성이 설립된 이후 195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성 부상(副相) 자격으로 중화
인민공화국 공식 방문단에 정부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1957년 1월 인민 보건에 보건성 부
상 류기춘의 원고가 실린 것을 보아 그 이후에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ㆍ조영수, “해방
직후 북한 의학교육의 형성: 1945-1948”, 의사학 23:2 (2014), 239-268 중 261.

102 배성률(보건부상), “보건 행정 지도 사업을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따라 앞세우자”, 인민 보
건 1959년 6월, 3; 최두광(보건성 국가 위생 검열 원장), “예방을 치료에 선행시키는 것은 우
리 당 보건 정책의 기본이다”, 인민 보건 1959년 6월, 11-12.

103 리병남은 충남 천안 태생으로 해방 직후 경성대학 의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과학자동맹, 민
주주의민족전선 등 좌익 계열의 사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남로당계였다. 1948년 4월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으로 올라갔다[김근배, “북한 함흥의과대
학 교수진의 구성, 1946-48” (각주 9), 730]. 서동만은 반종파 투쟁의 여파로 권력이 재편될 
때인 4차 당 대회 이전에 리병남이 해임되었으나 사망 후 애국열사능에 묻혔기 때문에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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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105 리병남과 류기춘은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활발히 벌인 남로당계였다. 1948년 초대 내각에서 각각 보건

성 보건상과 보건부상으로 임명되어 1953년의 남로당계 숙청에도 살아남아 활

동을 계속하였으나, 반종파 투쟁에서 이어지는 사상 투쟁을 뚫고 살아남지는 못

하였다. 이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서, 같은 대학 출신으

로 북한의 의학계를 주도했던 오랜 인텔리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 비판자들

은 이들이 바로 이러한 오랜 인텔리와의 인맥을 통해 기술 지상주의를 유포하

고 “안온하고 무비판적인 가족주의와 지방주의”를 존속시켰다고 비판했다.106

의학자들과 의사들이 가진 것으로 비판받은 가족주의는 학벌과 관련이 있었

다. “평의대 출신이니, 함의대 출신이니 하면서 종파의 온상인 지방주의와 가족

주의 분위기 속에서 결함을 서로 싸고돌며 비판의 무기를 녹슬게 함으로써 결

함들이 그대로 존속되어 왔다”는 병원 초급당 위원장의 지적에 더하여,107 보건

부상 최창석은 학벌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동창, 사제 관계, 직위 관계 등의 가

족주의가 불순한 사상 독소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108 출신 학교 중심의 가족

주의는 일제 강점기에 오랜 인텔리들을 배출한 “성대”라고 불린 경성제국대학 

숙청이 아니었다고 본다[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788]. 탈북 인사들
의 증언을 토대로 한 연구에 의하면 리병남은 임상연구소로 강등된 후 온벽군에서 추방 생활 
중 1980년대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애국열사능에 묻혔다고 한다[이혜경, “북한의 ‘보건 일꾼’ 
양성정책 연구” (각주 26), 59].

104 최창석(崔昌錫, 1916-1998)은 평양 출신으로 평양광성중학, 평양의전을 나와 1945년 9월 평
남인민정치위 보건부장, 1947년 북조선인민위 보건국 의무부장, 1948년 보건성 의무국장, 
1954년 4월부터 1966년 10월까지 보건성 보건부상, 보건상을 역임했다. 인민 보건에는 1957
년부터 보건부상으로, 1960년 8월부터는 보건상으로 나온다. 1966년 함흥의학대학 학장을 역
임했으며 “보건조직학 (1958)을 저술하고 많은 보건조직일꾼들 양성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50여 년간 보건 부문의 중요한 직책에서 당의 예방 의학적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 보건 사업
과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세우는 사업에 변함없는 한생을 바쳤다”고 평가된다. 
국가지식포탈 북한지역정보넷, 최창석,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HumanDetail. 
aspx?mc=EJ0401&hid=EH020300012309&rightType=3&direct=1 (2018. 4. 14. 접속)

105 보건상 리병남은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 참석했으나 특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 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전개된 보건 분야의 사상 투쟁은 보건부상 최창석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106 최두광(보건성 국가 위생 검열 원장), “예방을 치료에 선행시키는 것은 우리 당 보건 정책의 
기본이다”, 인민 보건 1959년 6월, 11.

107 “평북도 중앙 병원 초급당 위원장 리천우 동무의 토론(요지)”, 인민 보건 1959년 5월, 29.
108 최창석(보건성 부장), “론설: 자본주의 사상 관점, 낡은 사업 태도를 급속히 퇴치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자”, 인민 보건 1959년 7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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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부나 “경의전”이라고 하는 경성의학전전문학교 졸업생들 뿐 아니라 해방 

이후 북한에서 새로운 인텔리들을 키워낸 평양의대, 함흥의대의 졸업생들도 마

찬가지였다. 출신 학교가 좋고 실력이 뛰어난 의학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두드

러져서 의학과학 연구원장 홍학근은 “전체 의학 과학 일꾼들은 당적 사상 체계

를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의 하나인 학벌을 중심으로 한 가족

주의”를 철저히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109

1959년 4월 이후 보건 의료 부문의 사상 투쟁을 거치는 동안 “기술 지상주

의”라는 말은 저주의 단어가 되었다. 최창석은 1959년 5월 말 중앙당 상무위원

회에서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언급하며 지난 

기간 보건성과 류기춘의 문제는 “당 정책을 실천할 대신 기술만 내세우는 기술 

지상주의에 빠져 당의 보건 정책 실현에 지장을” 준 것이며, 이들은 “‘기술적 지

도만 한다’, ‘정치 병원을 만들겠는가?’, ‘당 결정을 연구하여 정치가가 되겠는

가?’ 하면서 정치 사업을 홀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1959년 8월 량강도 보건 

일꾼 회의에서 류기춘은 기술 지상주의의 대명사로 쓰였다.   

낡은 사상 잔재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기술 만능을 고집하면서 정치와 기술을 

분리시키며 나아가서는 당의 령도까지 거부하는 기술 지상주의이다. 부천군 병원

장 허형범은 기술적인 지도만 잘하면 된다고 하면서 “군 보건부장은 기술이 없으

므로 지도를 받기 곤란하다”라고 말하며 도 중앙 병원 기술 부원장 한성기 동무

는 당의 지도를 시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초급당 단체 위원장이 자기의 결함

에 대하여 비판하면 “당신은 무엇을 믿고 뽐내는가?”라고 하는 등 당의 지도를 
거부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사상은 지난 기간 보건성 부상의 자리에 않아 

당의 정책을 왜곡하면서 류포시킨 류기춘의 악독한 사상 여독이라고 신랄히 규탄

하였다.110

1959년에 보건 의료에서 대대적으로 제기된 기술 지상주의에 대한 투쟁은 의

학 기술과 전문성이 뛰어난 오랜 학자 인텔리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기술 지상

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연구’니 ‘새로운 치료’니 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수기를 

자기 마음대로 환자의 진단 치료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109 홍학근, “의학 과학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연구 사업에서 질을 제고
할 데 대하여” (각주 87), 12.

110 “일꾼들속에서 부르주아 사상을 청산하고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자―량강도 보건 일꾼 회
의 진행”, 인민 보건 1959년 10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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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고,111 “개인의 ‘총명’과 ‘권위’를 내세우면서 인민 보건 사업의 현실에

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과 인민의 고통을 덜어 줄 데 대한 실천적 문제들에 

연구 사업을 집중시킬 대신에 ‘공명’과 ‘허풍’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었다.112 아

래로부터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고 당성과 계급성을 부인하는 이들에 대해 

보건성의 지도 일꾼들도 기술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우대하였고 치료 “만능” 사

상을 주입시켰다고 비판 받았다.113

무계급적이고 무당파적인 오랜 인텔리들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당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며 새로운 세대의 

인텔리 양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실제 환자 치료 경험과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춘 교수와 대가들에게 배워야하고 이들의 권위가 주도하

는 문화에서, 이들의 권위와 무당파성, 비정치성은 당의 명령과 동원에 무조건 

순응하는 새 시대의 붉은 보건 일꾼 양성, 나아가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장애

물이 되었다. 의학 교육의 사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수의 직위, 학위, 학적 여

하를 막론하고 사상 지도와 통제가 가해져야 했다.114

 당 정책만이 절대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오랜 인텔리들이 지도하는 교수-

학생의 관계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오랜 인텔리들이 새 인텔리들

에 대해 미치는 권위와 영향력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당 정책을 절대화하는 과

정이 “계급 의식을 말살하는 사상”으로서 기술 지상주의를 타파하는 사상 투쟁

이었다.115 특히 의학 교육 기관 내에서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인 기술 지상주의

는 새로운 보건 일꾼들에게 “자본주의 악습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116 의학 교육 기관에서 후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기주의, 개인 영웅주의, 기술 지상주의의 이름으로 비판받고 숙청된 평양의대 

외과 강좌장 김시창 교수의 사례는 강고한 사상 투쟁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책

111 리병남, “보건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는 것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을 제고하는 
기본이다” (각주 60), 9.

112 최창석,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실천 정형을 총화하는 보건 
일꾼 회의 보고(요지)” (각주 93), 5.

113 “권두언: 보건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보건 부문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자” 
(각주 71), 17.

114 리명구(보건성교육처 부처장), “론설: 의학 교육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7월, 8.

115 김호철, “당 보건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2월, 11. 
116 최창석, 앞 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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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대화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 인텔리들, 특히 오랜 인텔리들에게 엄중하

게 경고하기에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

4) 오랜 인텔리 김시창의 숙청
김시창은 1910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1936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성

제대 제2외과에서 수련 받으며 1943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44년부터 경

성여자의과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그는 뇌수술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6·25전

쟁 전에 김시창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2외과 교수로 발령받게 되고 전쟁 중

에 북으로 가게 되었다.117 김정기에 의하면 김시창은 전쟁 중에 서울에 남아있

다가 리병남의 권유로 다른 의사들과 함께 북으로 가게 되었다.118 전쟁 중 김시

창은 군 종합병원에서 뇌수술을 담당하며 많은 부상병들을 뇌수술로 살려내어 

김일성도 보건상 리병남에게 김시창에 대해 “얼마나 많은 귀중한 생명을 구했

오. 의사 한 사람이 저렇게 여러 젊은 부상병을 구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오. 

뇌를 수술하다니 참 처음 듣는 소리오”라고 치하하면서 평양 임상병원 외과 과

장에 임명했다.119 또한 전쟁 중 다양한 수술법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며 

북한에서 “우리의 외과학이 이 전쟁을 통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하였다”

고 평가받았다.120 김시창의 실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평양에 있던 

소련 고문들도 그의 의술에 대해서는 놀랐다고 한다.121 김시창은 1956년 12월에 

폴란드에서 열린 외과학에서 뇌디스토마의 수술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122

1958년 6월 북한의 의학 관련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의학 연구를 지도하기 위

117 한선희 외, “1950년대 후반 북한에서 파블로프 학설의 역할” (각주 11), 801-846.
118 김정기는 김시창이 북에 온 이후 숙청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만나며 접촉했던 이야기를 자신

의 수기에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10여 년간 보건상으로 보건 의료 분야에 상당한 권력이 
있던 리병남의 지원 하에 김시창이 “조선 의학회”라는 학술 연구단체의 회장이 되었다고 하는
데, “조선 의학회”로 기억하는 것은 의학 과학연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원장은 홍학
근이었다. 의학 과학연구원의 학술지가조선 의학이었고, 김시창은 이 학술지에 가장 활발하
게 투고하며 연구 업적이 가장 두드러진 학자였기 때문에 이름을 혼동하고 그를 회장으로 잘
못 기억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기, “<조선 의학회 사건>과 김시창 박사의 말로”, 밀파: 전향
간첩의 수기 (각주 45), 231-237.

119 같은 책, 234. 
120 리재복ㆍ류규동, “조선 외과학의 발전”, 인민 보건 1957년 12월, 12. 
121 김정기, 밀파: 전향간첩의 수기, 233. 
122 김시창, “파란 외과학회 참관기”, 인민 보건 1957년 4월, 8.



454  한국과학사학회지 제40권 제3호 (2018)

해 의학 과학 연구원이 설립되었을 때,123 김시창은 초대 회원으로 임명되어 활

발한 활동을 벌였다. 김시창 뿐 아니라 연구원 회원에는 월북 또는 납북한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들을 포함해서 일제 강점기에 교육받은 오랜 인텔리 출

신의 학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다.124 서울의대 정신과 조교수였던 임문빈은 뇌디

스토마증에 대한 내과적 치료에 대해 발표하였고,125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으

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제1외과를 맡았다가 북으로 온 리재복은 복막염과 

위암에 대한 외과 논문을 지도하여 발표하였다.126 김시창은 지도교수로서 두

드러진 업적을 내었고,127 1958년 조선 의학에는 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림상 

강좌 소속 7명의 저자들이 김시창의 지도를 받아서 뇌종양의 치료부터 마취에 

이르는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였다.128

123 1958년 6월 16일 개원식에 앞서 보건성 회의실에서 열린 의학 과학 연구원 창립총회에서 원
장 홍학근, 부원장 신성우, 서기장 전시은, 9명의 상무위원들로는 홍학근, 신성우, 전시은, 최
명학, 도봉섭, 주성순, 최형구, 리정복, 리화경이 선출되었다. 초대 의학 과학 연구원 회원은 다
음과 같다. “강건여 강원욱 강주언 김대인 김덕유 김락제 김배준 김병철 김봉한 김시창 김연희 
김영범 김현세 계훈홍 남정현 도봉섭 라순영 량진홍 량철환 류근만 류기춘 리병남 리상룡 리
성숙 리시채 리영구 리영일 리용겸 리유호 리재복 리정복 리정우 리종두 리화경 리종한 리호
림 리종화 리주선 민병덕 서만석 신성우 박동설 배영기 임두순 임록재 박동렬 오천근 오형권 
전정식 정두현 심학진 임태희 조호연 전시은 주성순 최도원 최명학 임문빈 정연창 최창석 최
형구 홍학근 (가나다순)”. “학계소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의학 과학 연구원 개원”,조선 
의학제5권 4호 (1958년 7-8월), 74-75. 

124 한국전쟁 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이들은 전쟁 중에 북으로 와서 평양 의학 대
학 교수가 되어 환자 진료와 의학 연구와 논문 지도를 활발히 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 및 지도
교수로서 지도한 논문들을 의학 학술지인조선 의학에 발표하였다. 

125 임문빈(평양 의학 대학 정신병학 강좌 부교수), “뇌디스토마증에 관하여”, 조선 의학 5:4 
(1958년 7-8월), 8-16.

126 박영덕(평양 의학 대학 병원 외과) (지도: 강좌장 교수 리재복) “천공성 복막염에 대한 림상
적 관찰”,조선 의학제5권 6호 (1958년 11-12월), 34-39; 최린혁(평양 의학 대학 병원 외과) 
(지도: 강좌장 교수 리재복) “위암에 대한 림상적 관찰”,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40-41.

127 한선희 외, 앞 글 (각주 11), 801-846.
128 최왕룡(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임상 강좌) (지도: 교수 김시창) “론저: 뇌의 파라고니무스증 

때의 일증 특유한 수뇌증에 대하여 (제1보)”,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11-17; 정상업, 
량창권(평양 의학 대학) (지도: 교수 김시창). “뇌 종양의 치료 례에 대하여”, 조선 의학제5
권 6호 (1958년 11-12월), 18-26; 강정철(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임상 강좌) (지도: 교수 김시
창), “강화 마취의 림상적 리용 경험에 대하여”,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27-33; 오필
근, 허영화(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임상 강좌) (지도: 교수 김시창), “교감 신경절 절제술에 대
한 치료 경험”,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53-56; 리복현(평양시 림상 병원 신경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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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말까지 북한 의학계의 최고봉으로 명성을 떨치던 김시창은 1959년 9

월부터 실명으로 보건성의 공식 잡지 인민 보건과 조선 의학에서 반혁명 

분자로서 여러 차례 비판받았다. 그러나 김시창을 암시하는 비판은 “최근 일부 

학교들에서 적발 폭로된 바와 같이 인명에 대하여 추호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실험 대상으로 취급한 일부 불순 분자들까지 ‘학자’ 

또는 ‘교원’의 탈을 쓰고” 있다는 7월 보건성 교육처 부처장 리명구의 글에 처음 

나타났다.129 1959년 9월호의 의학과학원 원장 홍학근은 의학과학원 창립 1주년 

총회 보고에서 “김시창이와 같은 자는 과학자라는 간판 밑에 부정적인 성적은 

은폐하고 소위 자기의 ‘업적’을 선전하였으며 악랄한 방법과 있지도 않은 성과

를 날조하여 사기꾼 식으로 과학을 모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정책을 로

골적으로 비방하면서 무당성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며 공식적으로 김시창을 

단죄하였다.130

한국 전쟁 중에 공을 세우고 평양의대에서 많은 의사들을 양성했으며, 신경

의학 기술과 학문 연구로 의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김시창을 숙청하는 

데에는 고위급의 정치적인 판단이 선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종파 사건 이후 

반종파 투쟁을 거치는 동안 사회 모든 부문에서 당 정책이 절대화되며 사회 각 

분야가 계급성과 당성을 갖춘 붉은 전사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 요청되는 시기

에 김시창은 “붉은 보건 전사 만들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학계

와 교단에서 영향력이 큰 김시창이 “당 정책을 로골적으로 비방하면서 무당성

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소련의 과학 성과를 과소 평가하고 공공연하게 자본주

의 국가 의학을 찬미”하며 “당 정책을 이러저러하게 비방”한 것이 워낙 영향력

이 커서 “의학자들이 당 주위에 단결하는 것을 백방으로 방해한 반당 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인텔리 출신으로 김시창을 만나곤 했던 김정기도 많은 

의사들이 김시창을 존경하고 따른 것이 큰 화근이 되었다고 한다.131

김정기에 따르면 1956년 늦은 가을부터 “의사들이 당의 지시보다 김시창 박

사의 지시를 더 잘 집행한다”는 보고가 병원 세포 위원장과 구역당에 들어오기 

(지도: 교수 김시창), “우리가 경험한 무통법에 대하여”,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57-61. 

129 리명구, “론설: 의학 교육 사업의 혁신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59년 7월, 8.
130 홍학근, “의학 과학 일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연구 사업에서 질을 제고

할 데 대하여” (각주 87), 11.
131 김정기, “<조선 의학회 사건>과 김시창 박사의 말로” (각주 118), 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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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서, 김시창은 공개적인 비판과 숙청의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132 홍학근은 

“적지 않은 의학 과학 일꾼들이 그의 소위 ‘권위’에 압도되어 그를 우상화하던 

나머지 과학 분야에 군주적 학벌 중심의 가족주의를 형성하는 엄중한 사태를 

조성”하였다고 비판했다.133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김정기에 

의하면 김시창은 매일 당 회의 비판대에서 자기 비판을 강요당했고, 결국 의사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르친 후배 의사들이 김시창을 반혁명적이라

고 비판하고 나서자 김시창이 할 수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한다.134

1959년 김시창은 결국 숙청되었고 김시창이 있었던 평양 림상병원 외과는 그

가 가르치고 지도한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 오필근이 과장이 되었다. 북한에서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김시창은 1952년부터 1958년까지 평양의대 외과학 교

수로 있었던 약 7년 동안 많은 수술과 연구를 수행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오

필근은 평양의대의 외과에서 김시창으로부터 외과의 훈련과 논문 연구를 지도

받은 제자였다.135 1960년 평양시 림상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이 된 오필근은 

자신의 지도 교수였던 김시창의 죄과를 고발하고 그가 당 중앙위에 의해 숙청

되었음을 밝혔다. “과거 우리 과에서는 반당 반혁명 분자인 김시창을 비롯한 일

부 불순 분자들이 공명과 출세에 눈이 어두워 인명을 홀시하고 사람을 실험 대

상으로 하며 당의 인민 보건 정책을 시비하고 반대하는 참을 수 없는 반당적 반

인민적 행동을 감행하”여, “당 중앙 위원회의 제때에 되는 정확한 지도를 받으

면서 이 해독 분자들을 적발 숙청하였”고, “이때부터 우리 병원과 과내에서는 

이자들의 여독을 청산하고 더욱 확고한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하기 위한 사상 

132 같은 글, 234.
133 홍학근, 앞의 글, 11.
134 김시창 이외에 적십자병원 김하진, 함북도 길주군 병원 준의 량창근, 강원도 중앙 병원 외과 

준의 리정우 등도 “출세와 공명을 위하여서는 환자의 생명까지 서슴치 않고 유린하는 비인간
적이고 비계급적인 현상까지 발로한 심한 개인 리기주의자, 정치에 무관심한 자 등의 이유로 
간첩 불순 분자로 비판되었다. 원영묵, “보건 일꾼들은 높은 공산주의적 품성의 소유자가 되
자”, 인민 보건 1959년 9월, 13. 김하진은 북한에서 전쟁 후 폐결핵 외과를 발전시켜 각종 
폐절제술을 개발한 외과 의사였다. 리재복ㆍ류규동, “조선 외과학의 발전”, 인민 보건 1957
년 12월, 9-13.

135 1958년 허영화와 함께 김시창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쓴 오필근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는 
1952년도부터 1958년 8월까지의 사이에 외과학 림상 강좌에서 각종 림상 병력에 교감 신경절 
절제술을 적용한 39례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오필근ㆍ허영화(평양 의학 대학 
외과학 임상 강좌) (지도: 교수 김시창), “교감 신경절 절제술에 대한 치료 경험”, 조선 의학
5:6 (1958년 11-12월),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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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게 되”어 마침내는 평양 림상 병원 외과가 1960년 4월 18

일 영예로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수여 받았다고 보고하였다.136

오필근은 이제는 “그 어떤 ‘대가’나 ‘권위자’”에 의존하지 않고 당의 붉은 보건 

전사들의 집체적 지혜와 노력만이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통해 “붉은 외과”를 창

조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기술 신비주의는 완전히 분쇄되었”다고 선언했다.137 

외과의 대가이자 권위자였던 오랜 인텔리 김시창에서 그가 길러낸 새로운 유형

의 인텔리 오필근으로 넘어간 평양 림상 병원 외과의 사례는 보건 의료 분야에

서 오랜 인텔리의 세대가 가고 “붉은 보건 전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인텔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하였다.

4.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인간 개조 

1959년에 격화된 보건 의료계 사상 투쟁은 1960년에 들어서는 긍정적 모범

을 통하여 뒤떨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을 감화시키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호

상 융화 묵과”하려는 가족주의 청산을 모토로 병원 의사들의 “결함”에 대해 날

카롭게 비판하는 간호원들의 기사가 실렸던 1959년도의 인민 보건은 1960년

에는 공산주의적인 품성과 동지애에 입각한 상호 방조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는 청산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보

건 의료계의 혁명 전통 교양과 청산리 방식의 사업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귀결되어, 1960년 초반에는 많지 않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내용이 인민 보

건 6월호부터는 ‘천리마’에 대한 특별 란을 두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1960년 초부터 시작된 북한 보건 의료 부문의 큰 변화는 청산리 교시에 의한 

것이었다. 청산리 방법은 1959년 곡물 총 수확고의 하락 등 인민 경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김일성이 1960년 2월 강서군 청산리에서 중앙 지도 그룹과 함

께 현지 지도를 하며 확립된 것으로 “지도 일꾼들이 생산 현장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 군중과 같이 상론하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서 배우며 제기된 문제

들을 해결해 나가는 혁명적 사업 방법”이며 “일점을 관통하여 그 경험을 일반

136 오필근(평양시 림상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 “천리마: 붉은 외과의 창조를 위하여”, 인민 
보건 1960년 9월, 40-41.

137 같은 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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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방법이었다. 지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 인민들 안에서 긍정적 모범을 

찾아서 감화 교양하는 청산리 방식이 각 도당, 군당 수준에서도 당 사업 방식으

로 전면 채용되었다.138

보건 분야에서도 청산리 방법은 당의 군중 노선으로 관철되었다. 당 일꾼들

은 일상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사, 간호원, 간병원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호

흡을 같이 하면서 긍정적 모범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사람들을 감화시켜 

모든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임무를 받았다. 보건상 최창석에 의하면 “보건 

부문에 남아있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는 마사져 나가고 있으며 인민적 사업 

방법과 작풍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성과 도, 시, 군 행정 기관 지도 일꾼들

은 청산리 방법에 립각하여 병원과 진료소에 내려가 당 정책을 해설하여 주

며 그들의 행정 조직 사업과 기술 실무 사업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정상화”되고 

있었다.139

또한 청산리 방법은 병원 원장과 과장들이 의사, 간호원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며 가르치는 기풍으로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와 걸리

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며 락후한 사람은 선진 분자로, 소극 분자는 적극 분자

로 능숙하게 교양 개조하여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 같이 단합시키”는 것이었

다. 예를 들어 한 병원장은 외래 사업에서 내원 환자 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직 

실시하라고 성령이 하달되었을 때 아침 조회에서 한번 낭독해서 전달하고 환자

들이 많다고 하면 과장들에게 “래원 조직을 하시요”라고 일방적인 지시만 해왔

138 1959년 8월 28일 당 중앙위 상무위원회의 “당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킬 데 대한 
결정”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당 우위 원칙이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었다[서동만, 북조선 사회주
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784-786]. 1959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당 중앙위 확대 전원회의
가 열려 “도ㆍ시ㆍ군(구역)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경제, 문화기관 등 모든 기관, 단체
들은 해당 당 위원회의 통제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이는 1960년 1월 15일 
당 중앙위 상무위 결정 “국가 기관 및 경제, 문화 기관에 대한 당의 령도와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하여”로 이어져 중앙 성 내 당 위원회에도 통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 보건 행정 기관들은 현 간부들에 대한 재교양 사업을 구체
적으로 조직 집행하며, 당적 사상 체계 확립과 정치 실무 기술 강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학습할 것을 요구받았다[최창석(보건성 부상), “지방 보건 행정 기관들의 조직 지도 사
업을 일층 개선 강화하자”, 인민 보건 1960년 1월, 8]. 당의 일원적 지도 체계로서 청산리 
방법의 확립에 대해서는 서동만, 앞 책, 887-897 참조. 

139 “보건 부문에 주신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전국 보건 일꾼 열성자 대회에서 한 보건상 최창석 동지의 보고”, 조선 의학 8:4 (1961년 7
월),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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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제는 청산리 방법에 의해 병원장 자신이 환자가 많은 내과에 직접 들어

가 일하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합리적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실시하였

다.140 김일성이 청산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포착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한 점을 뚫고 그것을 통하여 전반을 개선하는 방

법, 즉, 한 고리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경험과 교훈을 찾아 그것을 보급하여 일

반화시키는 사업 방법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추진되었다.

청산리 방법은 노동당이 1956년 반종파 투쟁으로 인해 골이 더 깊어진 각계

각층의 군중들에 대해 긍정 교양을 통해 당의 주변에 묶어서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를 통합하려는 방침이었다.141 한국 전쟁 후 북한 사회는 유엔군 협력자, 월

남자 가족, 전쟁 포로 처리 등으로 사회 통합에 문제가 있었으며, 1956년 이후 

전면화된 반종파 투쟁으로 불신과 반목이 심화되어 사회주의 건설에 어려움이 

있었다.142 1960년 4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각계각층 군중들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 데 대한 결정”에서는 (1) 거의 모든 북의 가족

들은 남쪽에 친척이 살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남쪽으로 도주한 자의 가족이

고, (2) 미국과 남조선의 일시적인 점령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점령자들에게 협조했으며, (3) 이전 전쟁 포로들의 일부는 문제를 안고 있고, 

(4) 큰 비중은 아니지만 북조선에 소부르주아적 요소가 잔존하기 때문에, “각계

각층 군중들이 극소수의 적대 분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복잡한 계층을 청산리 방법을 통해 설복하고 교

양할 것을 결정했다.

청산리 방법을 내재화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복잡한 성분의 군중들이 혁명

적 실천을 통해 자신의 출신 성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며 당의 입장

에서 보면 인텔리들을 체제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침이었다. 인텔리들을 혁명

화, 노동 계급화하기 위한 교양 개조 사업을 잘 조직하려면 인텔리들의 사상 의

식 상태와 그 개변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지만, 사람의 사상 의식은 눈으

140 김유진(신포군 병원 원장), “집단적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인민 보건
1960년 10월, 38.

141 이하 논의는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 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 53 (2014), 
149-175 중 160-163 참조.

142 앞서 언급한 김정기의 회상기(1962)는 반종파 투쟁으로 당의 집중 지도를 받을 때 포로 출신
의 상당수 학교 성원들이 겪은 두려움,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 기술한다. 김정기, 밀파: 
전향간첩의 수기 (각주 45), 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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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도, 자로 잴 수도 없고 “오직 실천 행동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사상적 

립장과 태도, 견해를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생활하는 

것을 보아야 사상 의식이 개변 되어가는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었다.143 

보건 의료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텔리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된 인

텔리로 만들기 위한 인간 개조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인텔리들은 자신들의 실

천 행동을 통해 사상이 개조되었음을 보여야 했다.

1959년 3월 생산 부문에서 시작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144 1959년 4월 조선

적십자 병원 산부인과에서 천리마 운동이 결의되어 보건 의료 부문에서도 시작

되었다.145 4월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한 이래, 적십자 병원 산부인과는 

대중적 영웅주의와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발휘하면서 당의 보건 정책을 

철두철미 관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되어 9월 16일 산부인과 과

장인 위동초의 이름과 천리마의 칭호가 같이 붙여 수여되는 “위동초 천리마 산

부인과” 칭호가 수여되었다.146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생산과 기술에 중점을 두던 천리마 운동이 발전되어 

생산, 기술, 사상, 문화, 도덕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대중적인 운동이었다. 작

업반 모든 성원의 집체적 지혜와 노력을 통해 생산에서 집단적 기술 혁신을 이

룩하며, 사상, 문화 도덕에서 집단의 교양과 집단의 도움을 통해 모든 성원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운동이었다.147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근

로자들의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 사업과 집단적 혁신 운동의 결합으로 생산 부

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보건 의료 부문에서도 “붉은 품성”과 “붉은 기술”이 

모두 중시되었다. 투자의 증대 없이도 집체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많이 더 

빨리 더 질 높은 생산을 목표로 하는 생산 부문처럼,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집

체적인 노력과 기술 혁신으로 질병을 더 많이 예방하고 환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 치료하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었다. 

143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 (각주 1), 101.
144 강선 제강소 제강 직장 진응원 작업반에서 시작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설명은 강호

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I (각주 8), 243-252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추진 절차에 대해
서는 같은 책, 252-258 참조할 것. 진응원 역시 남한 출신의 귀환병으로 소외된 집단을 편입하
기 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성보, 앞 글, 162.

145 본사 기자, “보건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경쟁 형태인 천리마 과 운동 전개”, 인민 보건
1959년 5월, 64. 

146 “소식: 적십자 병원 산부인과에 천리마과 칭호를 부여”, 인민 보건 1959년 10월, 26. 
147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19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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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건 의료 분야가 여타 분야와 두드러지게 다른 내용은 “환자에 

대한 봉사성”이었다. 1960년에 제시된 천리마 작업반 결의 내용은 첫째가 확

고한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 둘째가 인민 대중에 대한 높은 봉사성의 소유, 

셋째가 우수한 기술 기능의 소유, 넷째가 집단주의적 행동 규범의 소유였다. 

천리마 작업반 수여의 평가 기준에서도 “사람의 고통에 대한 랭담한 태도를 결

정적으로 배격”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었다.148 보건 의료 분야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보건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키며 인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의 질을 높이며 인민 보건 사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상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49

일례를 보면, 신포군 병원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전개한 때부터 그간 해결

되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150 병원 사업에서 기본적

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환자들에 대한 높은 봉사성 소유, 병원 내 질서

와 제도 확립, 물질 기술적 토대의 구축, 기술 실무 수준의 제고, 위생 개조 사

업 등으로, 대부분 물질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모두 일꾼들의 사상 의식 문

제에 귀결된다고 보았다. 사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당 단체의 지도하에 공산주의

적 교양과 혁명 전통 회상기 학습에 중점을 두고 먼저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

는 사상 동원 사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적 교양의 핵심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학습이

었다. 1958년 11월 20일 김일성의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연설151 이후 북한

의 전 사회에서 이루어진 혁명 전통 회상기 학습은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광범

위하게 이루어졌다.152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회상기는 보건 일꾼들을 개조하

는 공산주의적 교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개인들은 회상기의 내용을 자신

148 한금린, “보건 부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확히 조직 지도하자”, 인민 보건 1960년 12월, 
36-39.

149 본사기자, “보건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경쟁 형태인 천리마 과 운동 전개”, 인민 보건
1959년 5월, 64. 본 논문에서는 보건 의료 부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사상과 도덕의 측면에
서 인간 개조 내용을 다루며,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룬다. 보건 의료 부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본 특집호에 함께 실린 고요한ㆍ김옥주ㆍ정준호, 
“북한 천리마 운동과 보건 의료 인력의 동원, 1956-1961” 참조.

150 김유진(신포군 병원 원장), “집단적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인민 보건
1960년 10월, 37-40.

151 김일성의 이 연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강호제, 앞 책, 234-239을 볼 것. 
152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각주 7), 865; 이태섭, 앞 책,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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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과 활동과 결부시켜서 깊게 연구하고 그 내용을 작업반 내에서 발표하

였다. 의사들은 회상기 중 “유격대의 군의”에서 “환자의 벗이 되어야 한다”, 그

리고 “불굴의 투사”에서 “수술과 처치가 끝나면 의사는 환자를 보고 용케 참아

주어 고맙소”라고 말한 것을 보고 인민에 봉사하는 참된 의사로서 가져야 할 고

상한 품성을 본받으려는 도덕적 자극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153 출근율이 나쁜 

간호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비판만 하던 산부인과 과장은 “단합된 힘”, “고난의 

40일” 등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연구하면서 자신이 공산주의자다운 

품성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으며, “벌목공의 어머니”를 읽으며 과내 성원

들이 단합되지 못한 이유를 자신이 과의 성원에 대한 어머니다운 심정과 사랑

의 부족에서 찾게 되었다. 빨치산 회상기는 보건 일꾼들이 지속적인 교양과 실

천 투쟁을 통해 도달해야 할 붉은 보건 일꾼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나가는 이악스러운 결의, 동지애, 환자에 대

한 의료인들의 헌신성, 생명의 소중함 등을 체현한 회상기 인물들에 대한 학습

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었다. 집단 안에서 개인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총

화되는 활동이었다. 회상기 학습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결합되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154

천리마 작업 반장들은 회상기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특정 사람에게 지정해서 

공부하도록 한 뒤 발표하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일환으로 

봉사성을 제고하여 환자에게 친절하기 운동에 대해 한 간호원은 지금까지 그렇

게 해 보지 않아서 “갑자기 친절하게 언행을 하자니 어덴가 부자연스럽고 간사

스러운 것 같다”며 환자 앞에 나타나기를 주저하였다. 이 간호원에게 “공청원 

리순희 동무” 회상기를 자기의 사업과 결부하여 연구하도록 하니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봉사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당의 배려를 인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봉사성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회상

기 학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아침에 한 시간씩 일찍 작업반에서 와서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 틈틈이 읽기도 하며, 회복기 환자들이 더 심

153 이하의 회상기를 읽고 품성의 문제를 깨달은 의료인의 사례들은 다음 글에 있다. 김유진(신
포군 병원 원장), “집단적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인민 보건 1960년 
10월, 37-40.

154 오필근(평양시 림상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 “천리마: 붉은 외과의 창조를 위하여”, 인민 
보건 1960년 9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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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자들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자기 비판과 반성에도 사용되었고, 난관에 부

딪치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방향을 잡는 토론이

나 회의에서 인용되기도 하였다.155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간 개조 사업으로 특히 낙후 분자의 개조 작업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156 대중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천리마 운

동이 고조됨에 따라서 노동당과 당의 정책에 대해 열성적이지 않고 뒤떨어진 

낙후된 구성원들은 더욱 그 낙후성이 두드러지게 되어 지도 일꾼들에게 공개적

으로 비판받고 낙후 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한 병원장은 “나는 그들을 락후 

분자라고 락인해 놓고 욕설만 하였다”고 후에 반성하였다.157 “욕설로 교양”하는 

분위기에서 낙후 분자들은 더욱 위축되고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천리

마 작업반 운동에서는 이와 같은 그릇된 지도 작풍을 일소하고 정반대의 접근

이 강조되었다. 천리마 작업 반장들은 뒤떨어진 성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욕을 하며 낙인찍는 대신,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여 장점을 찾아내며 모

르는 것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긍정적인 것을 “즉시 공개적으로 찬양하며 개진

(改進)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 받았다.158 환자에

게 냉정하고 의료 사고를 자주 저지르던 한 간호원에 대한 교양에서 질책하고 

비난하는 대신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을 살리고 높게 평가하여 줌으로써 자기 

사업에서 영예를 느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례도 소개되었

다.159 낙후 분자들에게 적더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어 높이 평가

해 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여 영예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사업 방법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었다.160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는 낙후 분자들에게는 낙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타고난 락후 분자란 없다”는161 기본 전제 하에, 이들이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

유, 애로와 부족점을 파악하여 이를 작업반원 집단의 힘에 의거해 해결해 주는 

155 이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인민 보건의 여러 글들에서 나타나있다. 
156 김진수(평양 의학 대학 병원 외과 과장), “천리마 외과 창조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 인민 

보건 1960년 8월, 35-36. 
157 김유진, “집단적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38.
158 “천리마 작업반 창조 운동을 보다 광범히 확대하기 위하여”, 인민 보건 1960년 10월, 41. 
159 김진수, 앞 글, 35-36. 
160 오필근, 앞 글, 40.
161 한금린, “보건 부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확히 조직 지도하자” (각주 14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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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기본 방침이 되었다. 보건상 최창석이 예로 든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162 

평양의대 병원 내과의 한 간병원은 시부모를 비롯해 8명의 가족이 있는데 직장

에 나오면 활기가 없고 사업에서 열성을 내지 않으며 개인 위생은 불결하였다. 

그를 비판하고 말썽꾼으로 여기던 내과 집단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한 

후부터 “그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를 사랑하고 아끼며 도

와주지 못한 것이 자기들의 결함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토론”하고 교양 대책을 

강구하며 가정을 방문하였다. 시어머니는 병중에 있고 5명의 어린 아이들을 제

때에 옷을 갈아입히지 못하고 집이 불결한 사실을 알게 된 내과 집단은 시어머

니를 치료해 주는 것 뿐 아니라 일요일에 도배를 하고 장판과 아이들 옷 10벌까

지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동지들의 사랑과 협조에 감격한 간병원과 그 남편은 

이후 천리마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모든 구성원들을 혁명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혁명 동지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인내성 있게 교양할 때 

누구나 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개조될 수 있음을 확신하라는 것, 그리고 “자신

이 앞섰으면 남을 도우라”는 구호 하에 뒤떨어진 사람들과 집단을 적극 도와서 

천리마 작업반의 주위에는 한 명의 낙오자도, 뒤떨어진 집단도 없도록 하는 집

단주의 정신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야말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163

지도 일꾼들 또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전개하면서 낙후 분자들의 생활을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나서 적시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지도 일꾼들이 개별 대화를 통해 각 성원들의 내면과 개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 정서와 감정을 헤아려주며 사업하라는 것이었다.164 천

리마 과 지도자들은 모든 성원들의 어려움을 제때에 포착하고 해결해 주며, 그

들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해 줄 때에 성원들은 비로소 쾌활하고 

명랑해져서 사업에 열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

고했다.165 과내 성원들을 모두 집단적 혁신 운동에 망라시키는 일은 인내성 있

는 집단적 노력을 통해 성원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전망성을 가지

162 최창석, “보건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60년 9
월, 12.

163 한금린, 앞 글, 39. 
164 김하중(흥남 비료 공장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 “우리 작업반의 수기”, 인민 보건 1960년 

12월, 40. 
165 김유진, “집단적 혁신 운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각주 15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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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하게끔 정확한 지도를 할 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166 지난 시기 낙후하

였던 성원들이 천리마 과 쟁취 운동에 참가한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나 집단적 혁

신에서 선두에 서게 한 일은 이 운동의 가장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었다.167 보건 

기관 지도 일꾼들은 자신들의 체험 결과 집단의 힘에 의하여 개조하지 못할 사

람은 없다고 결의를 다졌고, 이를 위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간 개조에 탁

월한 공산주의 학교”가 되었다.168

인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보건 의료 부문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이루어야 할 내용은 환자에 대한 높은 봉사성이었다. 일제 강점기 자본주의 사

회에서 배양된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함과 냉담함은 김일성과 노동당

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골치 아픈 문제였다. 일제 강점기의 의사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인텔리로서 의료 기술로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었다. 의원과 병원

은 비싼 진료비 때문에 노동자, 농민 등의 저소득 계층은 이용이 저조하고 자산 

계층이나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김일성은 1947년 5월 21일 북

조선 인민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철저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기 위한 의료인

들의 봉사성 문제를 제기하며, “의료 일꾼들이 인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교

만하게 행동하던 일제 시기 통치 계급의 의사”와 같이 “돈만 알고 인민들의 병

을 잘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면 인민들은 땅을 주고 삶의 보람을 안겨준 인민 정

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169 1959년 4월 전국 보건 

일꾼 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일 먼저 언급한 사상 투쟁 과제는 “환자들의 고통에 

대한 랭담한 태도”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태동될 무렵인 1959년 4월까지도 북한 의료인들이 환

자들에게 차갑고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 전 해에 확립된 사회주의 인민 

보건 의료 제도를 무력화시킬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의료인들의 천리마 작업반 

칭호 쟁취 운동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알고 친절과 봉사성을 

제고하는 운동은 가장 먼저 제기되었다. 초기에는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친절을 실천하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우선 의료인의 언어와 행동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잔재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퇴치하기 위한 

166 “천리마 작업반 창조 운동을 보다 광범히 확대하기 위하여” (각주 158), 41. 
167 김진수, “천리마 외과 창조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 (각주 156), 35-36.
168 박진원, “당의 붉은 보건 전사 집단으로”, 인민 보건 1960년 11월, 44.  
169 김일성, “인민 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28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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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전개되었다.170 목소리부터 친절하게 “한 옥타브 낮추기 운동”, “더 많이 

말하기 운동”, “끝까지 듣고 끝까지 말하기 운동” 등 환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해

설하여 주기, 환자가 묻기 전에 따라가며 물어보아서 그들이 납득할 때까지 해

설하여 “백 번 물음에 백 번 웃으면서 대답하고 해결하여 주기”, 엑스레이 과에

는 만연했던 “촬영이나 투시를 해치우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찾아

가 모셔오고, 따라가 치료하여 주자”는 운동들이 전개되었다. 의료 기관 내 천

리마 작업반에서는 “아프지 않는 병동”, “울지 않는 소아과”, “쓰지 않는 약국” 

등의 운동을 전개했다.171 1960년 8월 보건상 최창석은 인민들이 천리마 과들을 

경험하고는 “참다운 환자의 어머니들”로서 병원과 보건 일꾼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갖게 되었으며, 그 전까지 보건 부문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봉

사성 문제도 바로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다고 평가하였

다.

1959년 3월 생산 분야에서 시작한 천리마 작업반 운동 초기에 보건 부문

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1960년 4월경에는 북한 전역에 3,400여 

개 작업반의 7만 여 명이 궐기해 235개 선진 집단이 칭호를 받았으나 보건 부

문에는 5개 집단만이 있었다.172 평양과 대도시의 몇 개 큰 병원에서만 참여하

였고, 위생 방역 기관, 의약품 자재 관리 기관, 산업 및 농촌 진료소들은 널리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최창석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몇몇 선진적 집단들

의 협소한 운동으로 남아있다며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ㆍ발전시킬 필요를 역

설했다. 각급 보건 기관 지도 일꾼들은 직맹 단체와의 연계하여 운동 참가자들

의 경험 교환과 견학 사업을 조직하고, 전체 보건 일꾼들에게 천리마 작업반 운

동에서 창조된 선진 경험과 우수한 성과들을 광범위하게 보급 및 일반화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찬양하고 모범을 널리 소개ㆍ선전함으로써 이 운동을 확대시

켜야한다는 것이었다.173 이를 위해 천리마 칭호를 받은 집단과 개인들의 수기, 

체험담, 선전 등이 인민 보건 6월호부터 시작하여 연말로 갈수록 더욱 확대

되어 실리게 되었다.

1960년 8월 22일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김일성은 천리

170 한규원(함흥의대 병원 천리마 렌트겐과), “집단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 보건 1960년 8
월, 31-34.

171 최창석, “보건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각주 162), 12-14. 
172 한금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인민 보건 1960년 5월, 10.
173 최창석, 앞 글,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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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ㆍ발전시켜서 전면적으로 전개하도록 촉구했다.174 

북한의 전체 근로자들과 작업반들이 참여하고, 한 계단 높인 천리마 직장으로 

발전시키며, 공업 뿐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상업, 보건, 과학, 문학, 예술 등 

사회 생활 모든 부문으로 급속한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앙 성, 국 

지도 일꾼들로부터 지방 당, 정권 기관 일꾼들과 현장의 일꾼에 이르기까지 모

든 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일성의 8월 교시 이후 보건 부문에서 569개 작

업반이 새로 참가하게 되어, 196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877개 작업반에 1만 6

천여 명이 망라된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다.175 강호제에 의하면, 1960년 

2월까지 교육, 문화, 보건에서 조직된 천리마 작업반은 전체 참가 작업반 중 

1.7%에 불과했지만, 1960년 8월에는 4.0%, 1960년 말에는 19.4%로 크게 늘어

났다.176 이러한 확대는 밑으로부터의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지도 일꾼들의 주

도성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관장하는 직맹 중앙

위 부위원장은 새로 궐기하는 작업반들은 사전에 충분한 사상 동원 없이 행정

적인 조치로 처리하거나 대중의 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궐기 날짜를 인위

적으로 제시하여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도 일꾼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운

동을 조직하지 않도록 권고했다.177

김일성은 선구자 대회에서 새로운 군중적 혁신 운동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경제 발전 뿐 아니라 사람

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며 모든 사

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집단”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집단 교양, 집단 방조에 의해 과거의 소

극 분자가 오늘의 적극 분자로, 어제의 낙후 분자가 오늘의 선진 분자로 모두가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178

1960년 9월 이후 더욱 확대된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환자 한 사

람을 살리기 위해 병원의 작업반 전체가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해 열성과 정성

을 다 바친 미담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평양시 임상 병원 외과 천리마 작

174 편집부,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한 김일성 동지의 연설”, 인민 보건 1960년 9월, 3-8.

175 박진원, “당의 붉은 보건 전사 집단으로” (각주 168), 43. 
176 강호제, 앞 책, 295. 
177 한금린, “보건 부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확히 조직 지도하자” (각주 148), 36-39. 
178 편집부,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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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반에서 청년 노동자인 림수정이 심한 타박상으로 중상을 입어 열흘 간이나 

의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계속 환자 곁에서 침식을 같이 

하며 온갖 열성과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함으로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냈다는 미

담은 다른 보건 의료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널리 선전되었다.179 이러한 

1960년 초의 보건 부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지금까지도 북한 보건 의료의 고

유한 특징이 되는 “정성 운동”으로 연결되었다.

5. 정성 운동의 시발과 북한 보건 일꾼 윤리의 확립

현재 북한 보건 의료에서 환자에 대한 보건 의료인 윤리의 핵심은 “정성”이다. 

의사, 구강 의사, 고려 의사, 간호원, 의료 기사 등 환자를 대하는 북한 보건 의

료인의 가운(위생복)에 새겨진 “정성”이라는 두 글자는 1960년대 초부터 전당

적(全黨的), 전국가적으로 전개된 “보건 일꾼 정성 운동”의 표징이다.180 북한 

당국은 정성 운동을 설명하며, 북한의 보건 일꾼들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며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공산주의적 풍모가 높이 발양되어 “인민의 생명을 위

해서라면 피와 살도, 뼈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바쳐 끊어진 팔다리를 잇고 앉

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며 소경이 앞을 보고 벙어리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치

료 예방 사업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181 보건 의료인의 정성 운

동은 1990년대 국제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북한 전 사회가 경제적인 어

려움으로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

게 부각되었다. 물질적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대한 보건 의료인

들의 헌신성은 언론을 통해 북한에서 더욱 자주 보도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북한 보건 의료인의 “정성 운동”은 1960년의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정성 운동은 1960년 11월 흥남 비료공장 병원 외과에서 시작되었다.182 전신

179 최창석, “보건 부문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12. 
180 최영인ㆍ김수연ㆍ황상익, “‘정성 운동’이 북한 보건 의료에 미친 영향”, 의사학 15:1 (2006) 

36.
18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70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 281.
182 흥남 비료공장 병원은 전쟁 이전에도 250병상을 가동하고 있었고, 전쟁 직후 소련에서 10억 

루블을 원조 받아 최신식 기자재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던 대표적인 산업 병원이었다. 때문에 
1950년대 후반 산업 재해 예방의 우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병원이기도 했다. 1953년부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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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증 화상을 입은 어린 소년을 의과 대학생들과 의료인들 38명이 천리마 작

업반의 집단주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피부를 기증해 생명을 살려낸 일이 그 시

발점이 되었다. 흥남 비료공장 병원 외과는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서 앞서 나간 선진적인 집단이었다. 천리마 외과 과장 강하종에 의하면, 환자에 

대한 봉사성이 미약하던 흥남 비료공장 병원 외과는 혁명 전통 연구를 통해 환

자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집단적으로 더 느끼고 봉사성이 제고되어 새로운 유

형의 자각된 부대로서 거듭나게 되었다.183 천리마 작업반 칭호 쟁취 운동을 결

의한 이래, 자신들이 돌보는 비료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을 직접 경험하며 현장

에 밀착해 필요한 심방 진료를 하고, 천리마 운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헌신

적으로 치료해왔다.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 어려운 일을 자진하여 주저함 없이 

담당하게 되는 낙관성과 집단주의적 투쟁 정신으로 배양된 외과의 구성원들은 

간장, 신장, 방광이 파열되고 장이 12곳 천공된 심각한 외상 환자를 3개월 동안 

6회의 수술과 5,950 그램의 대량 수혈, 매일 20여 회의 국소 목욕과 처치를 통

해 살려낸 바 있었다. 1960년 8월 4일에는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부여받게 되

었다.

천리마 시대 북한 보건 의료인의 집단주의와 헌신성의 상징이 된 흥남 비료

공장 병원 외과의 방하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960년 11월 13일 전신 48%에 

3도 화상을 입은 방하수 소년이 외과 의사 강하종에게 후송되어 왔을 때, 당시 

의료 기술로 전신 3도 화상은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우리는 천리마 집단

이며 당의 붉은 보건 일꾼”이라는 자각으로 외과 구성원들이 모두 최선을 다했

지만, 소년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환자 치료를 위한 당 단체 

협의회가 밤을 거듭해 진행되었고, 환자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원

장, 과장, 간호장 대리가 수혈에 동참했다. 하지만 수혈로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다.

강하종은 “천리마 작업반 칭호 쟁취 운동에 나선 병원 내의 8개의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동종 피부 이식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먼저 나서는 이들이 나타나

지 않았다. 입원 두 달 여가 지난 1961년 1월 16일 천리마 학급 쟁취 운동에 궐

남 비료공장 병원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의료 인력의 훈련은 폴란드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배출된 전문의 중 한명이 강하종이었다. 강호경, “투쟁 성과로 해방 12주년을 맞는 흥남 
비료 공장 종합 보건소”, 인민 보건 1957년 8월, 23-24.  

183 강하종(흥남 비료 공장 병원 천리마 외과 과장), “우리 작업반의 수기”, 인민 보건 1960년 
12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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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 나선 함흥 의학대학 5학년 2반 학생 17명이 병원에 실습을 오게 되었다. 

화상 환자의 모습을 본 학생들은 외과 수업의 기억을 떠올려 강하종 과장에게 

자신들의 피부를 이식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들의 소식을 들은 병원 구성원들

은 서로 피부를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강하종은 자신의 피부를 포함해 38명에

게서 한 사람 당 가로세로 4cm 정도의 피부 조각을 떼어 소년에게 이식했고, 

소년은 무사히 회복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이 사례가 중앙 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알려져 강하종 천리마 외과는 2중 천리마 외과 칭호를, 함흥의대 

5학년 2반은 천리마 학급 칭호를 수여받았다.184

노동당의 육친적 사랑을 피와 살을 떼어주어 구현한 천리마 시대의 의료인의 

이야기를 이후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북한 의료인의 핵심 윤리로 만든 것은 김

일성이었다. 기사를 읽은 김일성이 2월 15일 흥남 비료공장 병원과 함흥 의학대

학에 치하의 편지를 보낸 것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정성 운동으로 발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185

김일성은 편지에서 자기 살을 떼 내어 화상당한 소년에게 붙여주어 위급한 

생명을 구한 보건 일꾼 21명의 이름과 함흥의대 학생들 17명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여 칭송하였다. 이 편지는 김일성이 병원장과 당 단체위원장, 함흥의대 

학장과 당 위원장, 민청 위원장 앞으로 보낸 것이었다. 당성에 입각하여 이 일

의 방향을 잡고 실현해 낸 주체는 두 기관의 행정 책임자 뿐 아니라 당 위원장, 

민청 위원장이기 때문이었다. 편지에서 소년 환자의 생명을 구원한 의료인들의 

집단적 헌신 행동에 대해 김일성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당에 의해 육성된 붉

은 보건 일꾼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일제에 복무했던 오랜 인텔리가 아니었다. 노동당에 의해 육성된 새 시

대의 붉은 보건 일꾼들이었다. 천리마 외과 과장 강하종은 1953년부터 폴란드에

서 흥남 비료공장 병원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의료 인력의 훈련은 담당하고 있을 

때 배출된 전문의 중 한명이었다. 그와 함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수행한 외과

의 간호원과 보건 일꾼들도 젊은 사람들로서 사회주의 북한에서 양성되었고 천

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당성이 확립된 붉은 인텔리들이었다. 김일성은 또한 함흥

의학대학 학생들이 “당에 의하여 육성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들”이라고 지

184 민청 출판사,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조선 청년 3(평양: 민청 출판사, 1961), 180-203. 
185 “김일성 수상 흥남비료공장병원 일꾼들과 함흥의학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편지”, 조선 의

학 8:2 (1961년 3월), 1. 



북한 보건 의료 부문의 사상 투쟁, 1956-1961  471

칭하였다. 1961년 당시 20대 초반인 함흥 의학대학 5학년 학생들은 북한에서 11

년제 중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 교육을 받는 새로운 세대였다.186 북한 사회

주의 초기에 오랜 인텔리가 원종이 되어 키워낸 새로운 인텔리 교원들이 직접 

가르친 사람들로서 당에 의해 육성된 새 형의 붉은 보건 전사들이 될 것이었다.

김일성이 편지에 이어 비날론 공장 준공식에서 이들을 대면해 공개적으로 칭

송한 일은 북한 보건 의료인의 도덕적, 정신적 유인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기제

였다.187 김일성은 편지에서 “천리마 외과에서 집체적으로 발휘한 행동을 높이 

찬양하면서 이러한 모범을 따라 전체 보건 일꾼들이 인민을 위하여 더욱 헌신

적으로 복무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하였다. 석 달 뒤 1961년 5월 9일 

함흥 비날론 공장 준공식에서 그는 방하수 소년을 품에 안고 강하종 외과 과장

과 장학과 학생의 손을 잡아주며 치하를 하였다.188 천리마 운동의 정점을 보여

주는 함흥 비날론 공장 준공식에 방하수 소년이 등장하면서 당을 중심으로 과

학기술자, 노동자, 보건 의료인들이 집단적으로 천리마의 대고조기에 이루어낸 

성취가 하나로 총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160여 명 공산주의자들의 고귀한 살

점이 옮겨졌고 그의 혈관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티 없이 맑은 피가 흐르고” 있다

고 묘사된 어린 방하수 소년의 몸은 160여 명의 피부로 덮여져 있어 그 자체로 

천리마 직업반 운동의 구호인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

는 집단주의 정신을 체화한 것이었다.189 이와 같은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사회적 이익에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공산주의 도덕의 기초를 의미했다.190 즉 

천리마 외과와 천리마 학급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사례는 집단주의에 기반한 

자발적 헌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는 정성 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

186 북한 중등 일반 교육의 목표는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며 혁명 교양, 공산주의 교양
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었다.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 (각주 1), 
106-107.

187 북한의 과학자인 리승기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으로 생산된 합성 섬유 비날론은 자력 갱생
의 방식으로 다른 국가를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모든 것을 비날론 
공장 건설에로!”라는 당의 호소에 1만 1천 명이 경쟁적으로 건설 사업에 참여해 15만 평 대지에 
50개 동을 1년 만에 완성한 함흥 비날론 공장의 사례는 천리마 운동을 넘어선 “비날론 속도”로 
불리게 되었다. 김근배, “50-60년대 북한 리승기의 비날론 공업화와 주체 확립”, 역사비평
112 (2015), 114-123.

188 민청 출판사, 앞 글, 205-206.
189 한금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각주 172), 10.
190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연구 (각주 8),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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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성 운동이 공식적으로 표현된 것은 1961년 6월 7일 전국 보건 일꾼 열성자 

회의에서 “보건 일꾼들은 당의 붉은 전사가 되여야 한다”는 제하의 김일성의 연

설이었다. 1959년 4월 사회주의 제도와 모순되는 부르주아 사상 잔재와의 투쟁

을 요구한 2년 전의 전국 보건 일꾼 회의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였

다. 최근 몇 해 동안 보건 부문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나 수많은 보건 일꾼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보건 기관들이 참다운 공산주의 붉은 

집단으로 되고 있다고 칭송하며, 보건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북한 보건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당과 인민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환자에 대한 끝없는 정성”이라고 제시

하였다. 정성 운동을 대중 운동으로 제기하며 김일성은 환자 치료에서 정성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의사나 간호원들이 환자를 육친의 정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할 때, 의료인들의 지혜와 기술을 다 내게 되고 환자들은 더 명랑해지고 유쾌

해지며 병과의 투쟁도 더 잘하게 되고 치료 효과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었다.191 

더 나아가 “의사가 환자를 자기의 육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치료 사업에 끝없

는 정성을 쏟아 부을 때 고치지 못할 병이란 없다”고 선언하였다. 김일성에 따

르면,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보건 제도의 우월성이 있었다. 

사회주의 사회의 보건 제도의 우월성은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 보건 시책

과 함께 보건 일꾼들이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환자 치료에 자기의 모든 지혜

와 정성을 다 바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치지 못하는 병까지도 다 고쳐낸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192  

북한 의사들이 자신의 살을 떼어 환자에게 붙여주고 자기 뼈를 깎아 내어 환자

의 병을 고쳐주는 “정성”은 공산주의 사회의 보건 의료 일꾼들의 체화된 덕성이

자 윤리였다. 김일성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들은 부르주아적 인도주의 사상에서

는 불가능한 것으로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붉은 보건 일꾼”들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붉은 보건 일꾼들을 “누구보다도 힘 

191 조선로동당 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153-154.
192 같은 책,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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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훌륭한 공산주의 교양자로 당 정책의 선전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보건 의

료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면 정성에 의해 더 잘 고칠 수 있고 낙후된 

사람들을 더 잘 교양ㆍ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고집 세고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병이 나서 의사의 신세를 지게 되면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기 때

문에, 보건 일꾼들이 정성껏 치료해 주면서 당 정책을 선전하고 교양 사업을 하

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뒤떨어진 사람을 선진 분

자로, 소극 분자를 적극 분자로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인민들에게 당의 사랑

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사람들을 당 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는 것이 보건 일꾼

의 핵심 역할이었다.193 김일성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4만 명의 보

건 일꾼들이 한 해 동안에 열 명씩만 교양한다고 해도 매년 40만의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었다. “이는 실로 대단한 것”이므로 누구나 다 병 고치는 

의사 역할과 함께 당 정책을 선전하고 교양하는 선전 교양자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보건 조직학을 집필하여 북한 보건 조직학의 이론적 기초를 닦은 최창석은 

북한의 보건 일꾼 윤리를 정식화하였다.194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최근에 발

양된 것으로 살과 뼈를 떼어주고 깎아주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보건 의료 일

꾼들의 공산주의적 미거(美擧)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

로서 북한 보건 일꾼들 사이에 새로운 공산주의적 윤리가 형성되어 발전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보건 일꾼들의 사회

적 위치와 역할과 보건 일꾼들의 윤리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북한 보건 일꾼 윤리는 환자-의사 관계 윤리, 동료 의료인 윤리로 제시되었

다. 먼저, 사회주의 사회에서 동료 의료인 관계 윤리는 상호 협조와 동지적 단

결에 기초해서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료 보건 일꾼

들 모두와 사회주의 성원과 함께 화목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므로, 보건 일꾼들

은 환자들 앞에서 서로 인격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동은 허용되지 말아야 했

다.

둘째, 사회주의 사회에서 환자-의사 관계 윤리의 핵심은 의사와 환자들 간의 

동지적 관계이며 고통에 대한 냉담한 태도는 배격되어야 했다. 보건 일꾼들은 

193 같은 책, 155.  
194 최창석, “제11장. 보건 일꾼들의 륜리”, 보건 조직학(의학 대학용) (평양: 고등교육도서 출

판사, 1962), 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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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고쳐야 한다는 준칙을 새기며 인민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며 헌신ㆍ분투하는 높은 공산주의적 품성을 지닐 것을 요

구받았다. 또한 보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대한 정성이었다. 따

라서 불치병이라 하여 적극적 치료를 강구하지 않고 주로 형식적인 대증 요법

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고치치 못할 질병이란 있을 수 없다는 태

도로 치료에 임해야 했다. 환자는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

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질병을 불치병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

이었다. 즉 의사는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쳤으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도덕적인 책임을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환자의 요구에 무조건 순종하

라는 것은 아니며, 의사로서 주견을 가지고 사업하고 환자가 의사의 분부를 자

각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양할 줄 알아야 했다.

그러나 최창석이 강조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건 일꾼 윤리의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내용은 보건 일꾼들의 당과 혁명,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유형의 보건 일꾼들은 혁명가적 자질을 배양

하고 혁명적 낙관주의로 무장되어야 했다. 보건 일꾼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당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당이 제시하는 혁명 위업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는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과 함께 숨 

쉬고 행동하며 당과 인민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당의 붉은 전사가 되어야 함

을 의미했다. 당 중앙위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수령 체제로 옮겨진 현재 북한 

보건 의료인들은 왼쪽 가슴에 “정성”이라는 글씨를 새기고 있다. 이 글씨는 환

자-의사 윤리를 나타내고 있지만, 반대편 가슴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을 담

은 휘장이 북한 보건 의료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195

 6. 결론 

1956년부터 1961년까지 북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진행된 사상 투쟁은 이 부문 

인텔리들의 정체성을 전적으로 변화시켰다. 1956년 종파 투쟁 이전에는 북한이 

보건 의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오랜 인텔리들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

195 최영인 외, “‘정성 운동’이 북한 보건 의료에 미친 영향” (각주 18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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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사상성과 정치성이 부족하여도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들은 

전문성을 통해 북한 사회 내에서 핵심적인 보건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

러나 1956년 말 이후 반종파 투쟁으로 시작된 사상 투쟁은 전 부문의 보건 인력

에 대해 사상성과 당성을 요구하였다. 북한의 보건 일꾼들에 대한 사상 투쟁은 

비교적 늦게 전면화되었다. 8월 종파 사건 직후 김일성은 무엇보다도 당 조직과 

정치 조직, 군사 조직에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반종파 투쟁을 벌여 권력을 집중

하는 것이 시급했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해 선차적인 조치들을 취한 이후에 보

건 의료를 포함한 사회의 각 부문으로 사상 투쟁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 

보건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보건 의료 분야의 전면적인 사상 투쟁과 인간 개조 

사업은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무상 치료와 예방 의학을 기조로 하는 북한의 인민 보건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분야였다. 북한 주민들이 위생적

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명랑하게 노동하며 생활하는 무병장수의 “사회주의 락원”

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은 보건 의료 부문에 상당한 비중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

료 시설과 의약품, 의료 기기 생산 확대와 보건 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전면적

이며 완전한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자 했다. 인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생긴 후에는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어버이 김일성과 어머니 노동당이 육친적인 

사랑으로 인민들을 보살피는 것을 매개하는 이들은 바로 보건 일꾼들이었다. 돈

을 벌기 위해 환자를 치료하는 자본주의 잔재가 남아 환자를 냉담하고 사무적

으로 대하는 보건 일꾼들은 당과 당 정책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모든 

보건 일꾼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없애는 광범위한 사상 투쟁과 공산주

의 교양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였다.

반종파 투쟁으로 발화된 전국적인 사상 투쟁을 천리마 운동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이어간 사회주의 대고조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보건 의료 분야의 

사상 투쟁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전 부문이 천리마 운동으로 동원

되는 과정에서 1956년부터 1958년은 생산 현장에 밀착한 보건 의료 제공과 진

단서 관리로 노동력 손실을 줄이고, 농촌, 도시, 생산 현장을 위생 문화 운동에 

동원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1958년 9월 당 중앙위의 붉은 편지 접수로 본격

화된 밑으로부터의 사상 동원은 1959년 4월 김일성과 당 중앙위가 전국 보건 

일꾼 회의에서 보건 부문의 낡은 사상 잔재 청산을 촉구한 이래, 고강도의 전국

적 사상 투쟁으로 연결되었다. 중앙당의 지도로 보건성의 전국 행정 지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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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각 보건 기관에서 진행된 “낡은 사상 잔재 청산 투쟁”은 가족주의, 지방주

의, 기술 지상주의 청산을 위한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집단적으로 조직했다. 이

를 통해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간호원, 간병인 등의 중등 보건 일꾼이 의사, 

준의, 병원장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1959년에 노동당이 낡은 사상 잔재 청산 투쟁에서 요구한 반기술 지상주의 

투쟁은 의사나 의대 교수, 보건 기관의 간부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들

에 대한 반대 투쟁을 주도하는 세력은 당 조직과 중등 일꾼들이었다. 특히 과거 

인텔리를 키워내는 핵심 인력으로 뛰어난 의학 기술과 환자 치료의 경험을 갖

춘 오랜 학자 인텔리들은 이제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전문

성, 즉 기술 지상주의와 가족주의에 기반한 권위와 무당파성, 비정치성은 당의 

명령과 동원에 무조건 순응하는 새 시대의 붉은 보건 일꾼 양성에 큰 장애가 되

었다. 외과의 대가이자 권위자로 보건 의료 분야의 오랜 인텔리를 대표하던 평

양의대 강좌장 김시창 교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기술 지상주의의 이름으로 

비판받고 숙청되었다. 1960년 평양 림상병원 외과에서 오랜 인텔리 김시창이 

길러낸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 오필근이 과장이 되어 “그 어떤 ‘대가’나 ‘권위자’”

에 의존하지 않고 전 과의 성원들이 북한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선

구하는 집단이 된 것은 이 시기 북한 보건 일꾼들이 사상성에 기반한 새로운 유

형의 붉은 보건 일꾼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1960년에는 보건 분야에서도 공산주의적인 품성과 동지애에 입각한 상호 방

조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는 청산리 방법에 의한 당

의 군중 노선이 관철되어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1960년 9월 

이후 더욱 확대된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환자 한사람을 살리기 위

해 병원의 작업반 전체가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해 열성과 정성을 다 바친 미담

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바로 1960년의 보건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서 북한 보건 의료인의 “정성 운동”이 비롯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정성 운동”은 현재까지도 북한 의료인들의 환자들에 대한 기

본적인 덕목이자 윤리가 되었다. 보건 부문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던 의료

인의 인민에 대한 봉사성 문제도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해서 해결되어 간 것

으로 평가받았다. 군중적 혁신 운동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적 경쟁 운

동이라 불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

하는 방법이 되었다. 특히 보건 일꾼들은 당의 육친적 사랑을 자신의 살과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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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주는 실천적인 사상으로 증명하며 인민들을 당 주위에 묶어세울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텔리임을 상징하게 되었다. 전면적인 사상 투쟁 이후 북한 보

건 일꾼들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윤리는 당과 혁명 그리고 국

가와 사회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었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 반종파 투쟁을 

거처 천리마의 대고조기에 이르기까지 북한 보건 일꾼들에 대한 일련의 사상 

동원은 보건 일꾼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과 함께 숨 

쉬고 행동하며 당과 인민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당의 붉은 보건 전사로 변화

시켰다.

(투고: 2018년 4월 20일, 심사 완료: 2018년 10월 29일, 게재 확정: 2018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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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early phase of nation-building,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considered the intelligentsia as a critical part of national 
development.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absolute number of intelligentsia 
required for socialism was insufficient. The Party allowed the old in-
telligentsia trai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even if their family 
origins and ideologies were deemed problematic. This paper discusses the 
ideological struggle between 1956 and 1961 in the North Korean healthcare 
sector. From late 1956, the ideological struggle triggered by the anti-sectar-
ian strife led to a change of policy toward the old intelligentsia. The ideo-
logical struggle was call for change that suited the new socialist healthcare 
system. This paper will explore the process in which the Chollima 
Workteam Movement developed into a collective human remaking move-
ment after 1959, which enhanced the communist culture and practices. 
During this period, which was decisive for formation of North Korea’s so-
cialist system, North Korean doctors created a unique identity and socialist 
medical ethics of jeongseong (devotion). In the end, this paper will show 
how the policy toward the intelligentsia played out in the health and medi-
cal sector during the formative years of the socialist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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